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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사는 백운산 능선 왕곡동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지정 제36호의 전통 사찰로서 고종 32년(1895) 정풍 

김씨 종중에서 세운 것이다 원래의 백운사는 19세기말에 

장건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백운사에서 3km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었으나 고종 31년(1894)산불로 소실되어 현재의 

자리로옮겨새로지었다 

--젠몸휘호 --
박용빈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 (서협)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인양지호| (안앙, 고}천) 

(현) 의왕문회뭔 서예강사 (2002.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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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눈부신 햇살과 맑은 바람이 스며드는 행복한 계절입니다. 

그 빛과 풍강이 스며드는 가운데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우리 의왕시 곳곳을 둘러보는 모든 분들의 생명력이 느껴 

집니다. 

그 동안 역사와 문화는 짧지만 우리 의왕시를 찾는 분들 

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살기 좋은 의왕시를 홍보하기에 

부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 일을 완수 해 

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종사하시고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의왕시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문화를 발굴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 후세에 

훌륭한 문화예술을, 역사의 장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왕문화원이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 

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우리 의왕문화가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크고 작은 발자취이며 귀중한 역사책 

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왕문화원장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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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현장 

백운산의 맙은 정기와 청계산의 높은 기상을 이어 받은 우리 의왕시민은 

정의와 평화의 봉사자로서 내 고장 의왕을 지상 낙원의 값진 터전으로 

만들고자돗을모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헌장을 마련하여 마음에 감이 새겨 다짐한다. 

1. 우리는 의왕의 이름 따라 참되고 올바른 길을 힘차게 걷는다. 

2. 하늘이 주신 정겨운 내 고장 자연을 몸소 배우며 정성껏 가문다. 

3. 믿음과 최선으로 서로 화목하고 돕는 정신을 실행한다. 

4. 근면과 검소로 풍요롭고 알찬 생활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5. 어른은 어린이에게 꿈을 키워주고 자라나는 세대는 웃어른을 섬기는 

심성을닦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왕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일의 이상적 

한국인으로서 세계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는 보람으로 오늘을 기쁘게 다져 

나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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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의 맏양반 

단오제 

서예대전 작품 

사군자 

서예대전 

2003 문화유적 답사 (경기도 파주시) 

2003 여름 갯벌탐사 (저|부도) 

2003 ‘으|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 관내 답사현장 



흥겨운한마당축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 년 중에서 가장 앙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중의 

하나로 여겨 전국적으로 각종 민속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함께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단오날 밥을 수로| (물의 여울)에 던져 굴원을 제사 지내는 풍속도 있어 ‘수릿날’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단오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초여름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 

제이기도하다 

2003년 6월 고천 레포츠 공원에서 의왕시와 의왕시 의회가 후원하여 의왕문화원이 주관한 의왕단오제 

는 시민 1, 100여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낸 축제였다 개막전 행사로 의왕 농협 풍물단이 길놀이를 

하였고 이어 개막행사로 민요, 무용,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팔씨름, 씨름 , 전통축구, 널뛰 

기 , 전통투호 등 각종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이루어졌다 

8 f짧DE文ft 2호/첫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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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왕문화원행사저M회 의왕단오제 

흥겨운 풍물놀이 (농협풍물단) 

2003년 의황문화원행사 째4회 의왕단오져l 9 



2003년 의왕문햄행사 백원에대전 헬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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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제삼회 백운서예대전 
3번째 맞는 백운서예대전 ,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나 내실 면에서 훌륭한 서예대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었다‘ 2003년 8월 초부터 홍보하여 성인 41 명 , 중고등부 34명 , 초등부 221 명 등 종 

296명이 작품등록을 하였다. 우수작품 선별을 위하여 심사위원 3분을 초빙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 

과 성인부 대상에 강옥규씨를 비롯하여 중, 고등부, 초등부 등 우수작품을 결정하여 9월 27일 휘호를 거 

쳐 29일에 문화원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하였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의왕시, 으|왕시의회 , 군포교육청,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 

도지회가 후원하여 대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었다. 

수상한 작품은 이 후 문화원 주차장과 관람실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관람이 이 

어졌다 

10 {않1[£文ft 2호/첫째마당 



2003년 의왕문화원행사백운서예대전 

서예부문대상작품 

--중고등부대상 
(경기도교육감상) 

--초등부대상 
(경기도교육감상) 

@성인부대상 
(경기도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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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왕문화윈행사백운서예대전 

사군자, 산수화 부문 각 단체장상 수상 

행장려상 
(의왕시의회의장상) 

행우수상 
(문화원연합회장상) 

@최우수상 
(의왕시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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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욱 
(경기도안양시) 

김경속 
(경기도의왕시) 

함효숍 
(경기도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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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왕문화원행사 백운서예대전 

출품된 작품을 차기동(석곡) 심사위원장, 문관호(소묵헌) 심사위원 , 채순흥(소헌) 심사위원이 
심사하고있다 

2003. 9. 29 
시상식이 끝난 다음 전시실에서 다과회를 강고 있다 

2003년 의왕문화원행사 액운서얘대전 13 



2003 문화유적답사 (경기도 파주시) 

14 않R王文ft 2호/첫째마당 

궁시박물관 유영기 (궁시장) 
국가 지정문화재로 유영기(궁시장)씨가 대대로 이어온 박물관을 리모델하여 개관하였다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의 한을 달래고 기리기 위해 건립된 망배단 앞에서 



2003년 여름 갯벌탐사 (제부도) 

경기도호냉(제부도)으로회원 및 가족 91 명(차량 3대)이 참가하여 
갯벌탐사를 하였다 박용하 의왕문화원 원장께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물이 빠진 후 갯벌로 조개잡이를 나가는 회원들 • 

‘ 

제부도 근교의 염전을 찾아서 기념촬영을 찰락 〈〈* 

2003 문화유적답사/여름갯벌탐사 15 



2003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의왕시 부곡동 안자묘 앞에서 기념촬영 

2003년 9월 10월 , 11 월 시행한 
“으|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 

새롭게 부임한 정계사주지 스님과 함께 

16 않HE文ft 2호/첫째마당 

정계동 채세영 (기사관)묘를 찾아서 .‘ 

2003년 시행한답사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 

앙지마을에 있는국문학의 대가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생가앞에서 



2003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개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7일 문화학교 강좌 수료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와 전시회를 가졌다 성인부 서예 , 사군자, 풍물, 수채화, 민요 , 기타 동아리와 

아동부 미술, 서예 , 한문 등 종 89명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가족 200여명을 모시고 문화원 3층 대강당 

에서 작품발표회를 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박용하 문화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의왕시장을 포함한 단체장들이 우수한 수료 

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2부 행사로는 풍물, 민요, 소년소녀합창단, 기타 동아리 어울림의 공연이 있었으며 2층 문화복지회관 

에서는 서예 및 사군자 그리고 아동반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그 동안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03년도 문화학표 수료식 및 작풍발표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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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1. 繼

이 명 규 (향토문화연구소장) 

(경기중부 향토문화사학회장) 

‘의왕’ 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광주부의 ‘義갑面’ 과 ‘王倫面’ 을 근간으로 얻어 

진 명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가 현재 ‘f義H王市’ 의 한자 표기에서 보듯 ‘f義H王’

으로 자리잡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90 

년대 국가적 차원에서 내무부의 주관하에 당시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여 왜색적 지 

명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힘입어 의왕시에서도 2회에 걸쳐 지명위원회 

를 열어 ‘懷H王’ 이 아닌 ‘義王’ 으로 고치고자 시도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1 

필자는 당시 지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의왕’ 에 대한 올바른 한자 표기의 기 회 

를 잃게 된 것에 아쉬움을 느껴 그 후 필자 나름대로 문헌과 금석문을 주된 자료로 

하여 이를 학술지면을 통해 단편적 기록으로 간단히 밝힌 바 있다 (졸고1997, 

132-133및 1998, 168-130 참조),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략하게나마 미-무리 

하여 재천명하고자 한다. 

다음에 서술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 이용한 주된 자료를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약호를사용한다. 

1) 1995년 전후하여 당시 내무부 고시에 의거하여 왜색적 잔재를 청산하는 의도 

에 따라 산 정상에 박은 쇠말묵 제거 전통지명 바로잡기 등 몇 항목으로 분류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뒷받침을 내무부에서 돕기로 했다. 

의왕시에서도 쩨友會(정진우 회장)의 건의에 의하여 2회 ( 1차 1995. 11. 28. 및 2차 
1998. 3. 27.)의 지명위원회를 열어 ‘의왕’ 표기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보류되 

고 차후로 미루었다 한번은 왕곡리 소재 ‘金仁伯 묘갈’ (17 42)에 ‘廣州王倫里’ 로 표 
기된 것을 ‘廣州 H王倫里’ 로 표기되었다는 이형상(당시 고촌동 노인회장)님이 제시한 

r始興金石總魔」 (p. 607) 복사 자료로 보류되었는데, 필자가 직접 답사하여 牌文을 
확인해보니 분명히 ‘王倫’ 으로 표기와어 있었다 문제는 복사자료는 뼈文을 활자 

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자(誤字)임이 분명하여졌다. 본고에서 밝혀지겠으나 ‘王

倫’ 은 1795년 r園幸ζ매整理懷뺑」까지 ‘義갑’ 은 1789년 r戶口總數」까지 동요없 

이 표기되고 있다 또 한번의 회의에서도 광무 3(1899)년 청풍김씨 ‘호주 金輔·J生’

씨의 戶籍表에 ‘B王倫面 一里’ 로 기록된 사실을 들어 보류하였으나 「華城城 1~1義
웹L」 ( 1 801 년) 이후에는 ‘왕륜’ 의 한자표기가 ‘8王倫’ 으로 동요된 사실은 본고의 서술 

에서 천명되겠지만 당연한 추세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바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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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류-

世宗됐錄地理志(1454) (조선총독부본) 

新增東國與t也勝寶( 1530)

淸風金Bi:世등普(1750)(康午讀) 

與地圖書(1759)

道路댔(1770) 

戶口總、數(1789) (서울대 영인본) 

園幸定例(1790)

園幸 z:., qn整理f義훨九(1795) 

華城城짜f義뼈1(180 1) 

南漢志(1846)

大東地志(1864)

品山꿇筆(19C 중엽) 

廣州府둠誌、(1871) 

朝蘇地誌略(1888)

漢京識略(1890)

廣州府물誌、(1899) 

詳密朝蘇山水圖經(1911)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賢(1912)

新舊對照朝蘇全道l휴컵fl面里洞名稱-훨(1 9 1 7) 

朝蘇地誌、資料(1919)

-지도류-

海東地圖(18C중엽) 

좁邱圖(1834) 

大東與地圖(1861)

首善全圖(1849 ∼ 1863) 

漢陽京城圖(19세 기 말) 

果川지 도(1911) 장서 각 1/50000 

最新朝蘇大地圖(19 11) 국립도서관 1/1000000 

京城府市街圖(1911) 국립도서관 1/6000 

京城府管內地圖(1918) 국립도서관 1/100(]

京城지도(19 1 9) 서울대 1/50000 

軍浦場지도(1919) 서울대 1/50000 

‘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r世宗地理志」

r與地勝똥휠」 

r金Bi:諸」

r與書」

r道路」

「戶總、」

r園定」

r整理↑義뺑」 

r城짜f義후九」 

r南志」

r大東志」

r品山筆(金U浚永所藏)」

r廣물誌、 A」

r朝地略」

r漢略」

r廣봄誌、 B」

r朝蘇山水」

r舊韓名聲」

r新혈朝名聲」 

r朝地資料」

r海東圖」

r춤圖」 

r大與圖」

r首善圖」

r漢京城圖」

r果J 11 圖」

r朝蘇圖A」

r京城圖A」

r京城圖B」

r京城圖C」

r軍浦圖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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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場지 도(1922) 서 울대 1/50000 r南陽圖」

朝뺀후大地圖(1928) 국립도서관 1/700000 r朝蘇圖B」

京城지도(1929) 서울대 1/25000 r京城圖D」

朝1洋ttl!.方全圖(1932) 국립도서관 1/500000 r朝蘇圖C」

朝蘇ttl!.圖(미상) 국립도서관 1/200 [ )0(] r朝蘇圖D」

軍浦場지도(1935 ) 서울대 1/25000 r軍浦圖B」

-二口그λ 「rl%-

輪山君 李‘짧基碼(154 7) 의왕시 학의동 r輪山基隔l」

李玉貞훌陣(1584) 의왕시 내손동 r玉貞牌」

蔡샌r英神道牌( 16 82) 의왕시 포일동 r蔡牌」

淸i쫓좋事¢責記牌(1689) 의왕시 청계동 r淸i쫓걷fli뿌」 

金仁伯쫓安東權~基表(1703 ) 의왕시 고천동 r權~基表」

金i登神道牌(- - - --?) 의왕시 왕곡동 r金i융牌」 

朴應男基牌(1733) 의왕시 학의동 「朴牌」

金仁伯基牌(1742) 의왕시 왕곡동 rf二伯꽤」 

金i폴神道牌(17 44) 의 왕시 왕곡동 r金않陣」 

安東權~(金仁伯 쫓)基꽤(1763 ) 의왕시 고천동 r權~~뿜」 

金友曾神道牌(1764) 의왕시 왕곡동 r友曾牌」

韓짧모基뼈(1797 ) 의왕시 월암동 r韓牌」

尹함!基牌(1856) 의왕시 월암동 r尹핸牌」 

金東健훌牌(1864) 의왕시 고천동 r東健牌」

韓弼敎基뼈(1892) 의왕시 이동 r弼敎뼈」 

1914년 4월 1일 일제는 부령 제 111호에 의거 군면 통폐합의 행정구역 개편을 강 

행하기 이전에는 현재 의왕시 관찰 지역은 대체로 廣州那 의곡면과 왕륜면이 중심 

지역이고, 月용面의 일부(月岩, 上草t平, 下草t平) 지역이 된다. 따라서 현 懷H王市

月岩洞과 草t平洞은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 10(〕 50호에 따라 始興컴fl 懷H王面

이 ‘f義H王물’ 으로 승격된 후 1983년 2월 15 일 華城那 半月面의 月岩里와 草t平里가 

懷R王둠에 편입될 때 의왕시의 관할 지역으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왕’ 이라는 이 

름은 이들 옛 월곡면 지역이 편입되기 이전에 형성된 이름이므로 본고의 ‘의왕’ 

지명에 직접 관여되지 않음을 우선 밝혀 둔다-

‘의왕’을 유래시킨 조선 시대의 광주군 義짝面과 王倫面은 대체로 현 백운산에 

서 모락산으로 이어지는 산의 능선을 큰 분계선으로 그 북쪽 지역은 義짝里(현 趙

{義洞의 의일)에 근거하여 義各面이 유래되었고 그 남쪽 지역은 王倫里(현재 H王짝 

洞의 왕림)를 토대로 한 王倫面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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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義짝’ 이란 표기와 ‘王倫’ 의 표기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그 쓰임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고찰하고 급기야 ‘{義 BX’ 이라고 표기 

할 근거를 마련한 까닭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의왕’ 에 대한 

漢字 표기의 진위를 밝히고자 한다. 

2 

먼저 ‘의왕’ 의 ‘의’ 가 ‘義짝’ 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곡’ 의 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義짝’ 이란 지명이 문헌에 보이는 것은 r世宗웹짧地理志」 (1454) 경상도 慶州府

條에 ‘義各購’ 으로 羅院名이기는 하나 땅이름에 붙여진 것으로는 아마도 이 문헌 

에 처음 발견되는 이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지명은 우리 의왕지역이 아닌 

慶州府의 한 지명으로 붙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는 참고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王倫’ 이란 지명은 r세종실록지리지」는 물론 이보다 나중 간행된 新增與地勝賢

에 조차도 찾아 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명의 하나다. 

그런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목의 한 지명으로 ‘義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王

倫’ 이 씌인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로 ‘王倫’ 이 지명으로 채택된 이유는 본고의 제 

한적 지면 탓으로 논의를 덮어둘 수밖에 없는 여운을 남길 뿐이나 애초에 그 나 

름대로 지명에 깃들인 의미와 고유한 토착 정신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 

지 않고서는 전통적으로 사가에서 무턱대고 쓰기를 거부하고 또 제한받는, 존엄 

성을 상징하는 ‘임금왕’ (王)자를 굳이 지명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리라는 느낌이 들 

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선시대 상반기 문헌인 r세종지리지」나 r여지승람」 등의 이른바 

전통 地志에는 의왕 지명을 지칭하는 ‘義짝’ 과 ‘王倫’ 이 등재되지 않아 당시 (15세 

기)의 실제 족보나 기타 이용가능한 문서(현재까지 발굴 안됨)등 문헌류의 실상 

여부는 알길이 묘연하나 천만다행하게도 앞 서두에 제시한 금석문 자료에서 이 

를 뒷받침할 실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묘비문이 발견된다 

의왕시 학의동 소재 임영대군의 아들 輪山君 李짧 묘비석(묘표석을 겸한 비석 

임 ) 2) 에 우선 의왕의 ‘의 ‘자의 뿌리되는 ‘義짝里’ 에서 ‘義’ 로 기록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왕의 지명 연원을 밝척 주는 데 주옥같은 자료로 간주될 

2) 임영대군의 여닮째 아들인 輪山君 李灌(1462-1547) 의 基碼은 거의 마모되 

어 전문을 모두 판독하기 어렵다. 비문 중 ‘廣州下道 義各里’ 란 기록은 아직도 읽 

을 수 있도록 남아 있으나 牌 건립 연대가 미상이었는데, 후손 이창규 씨로부터 당 

시 족보에 나타난 資料를 입수해 보니 立嚴 閔齊仁(1493-1549)擺이므로 輪山君

이 후(154 7)한 후 立嚴이 生存時에 이 基碼이 세워진 것이 확실하므로 이 비문은 

1547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까지 熾B王市 관내의 金石文에 ‘義짝뿔’ 가 

나타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석문 자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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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왕시 지역의 금석문 자료 중 최상 최고 최초로 평가되는 지명 

자료가 펼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명사 연구에 큰 공헌이 되기에 손색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비문뿐 아니라 묘비자체도 이 시기 비석 문양의 학술적 연구에 

도 좋은 보탬이 되기에 족하리라 생각한다, 

묘비 뒷면에 立嚴 閔齊仁(149 3-1549)擺의 비문이 거의 식별 불가능하게 마모되 

고 퇴색되어 있으나 다행히 어렵사리 ‘廣州 下違 義짝里’를 판독할 수 있다 3) 여 

기서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義짝里’ 의 ‘義짝’ 이라는 演字 표기를 의왕지명 표기 

자료로 우선적으로 채취하게 된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비문 자료로는 윤산군 묘비보다 37년 뒤에 건립된 의왕시 

내손동(능안마을) 소재의 같은 전주이씨 임영대군파의 쯤山君 李玉貞 基碼(15 84)

의 것으로 碼城君 宋寅( 1 5 16-1584)이 지은 비문에는 두 군데에 ‘義짝’ 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문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에, 다른 하나는 

끝부분 銘詩句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賽千 廣州 治西 義짝里 辰座J=:X 向之原’

‘義짝之原有結有懶’ 

이 기록은 동일 비문에서 특이하게 ‘義갑’ 이 두 번 사용된 경우로 이 같은 비문 

자료는 의왕 지역 다른 비문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덧붙인다면 이 비 

문은 시기적으로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비문자체가 거의 풍화되고 마모되어 전 

문을 소상히 판별하기 어 려우나 비문의 글씨가 저 유명한 石筆 韓灌( 1 543- 160 5)

의 4 1세의 펼력을 들어내 주는 면에서 온전히 전해질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 

다. 비문을 지은이나 글쓴이가 공히 당대의 대가라는 점에서도 기억되는 묘비라 

는 점에 사족을붙인다. 

세째로는 헤아리게 되는 ‘義各’ 표기를 엿볼 수 있는 묘비로는 의왕시 포일동 

소재 左參贊 蔡世英(1490-1568)의 神道뼈(1682)를 들 수 있다. 

이 비 의 비문은 짧城府院君 領議政 李멜福( 1556-1618)擇이며, 글씨는 眉떨許첼 

이 썼으므로 당대의 거장들의 체취가 배어 있는 비라는 점도 그렇거니와, 비석의 

규모나 귀부 등 형태면에서도 문화적 가치가 진작에 인정되어 의왕시 문화재로 등 

록된 비석이기도 하다. 아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전문을 쉽게 판독할 수 

있다. 비문중, 

‘흥在廣州之義짝’ 

3) 현재 윤산군 묘역에는 이 옛 마모된 비석을 보완하기 위해 옛 묘비에서 얼마 

간 거리를 두고 나란히 그 후손인 輪山君 宗會에서 1998년 옛 비문(족보에 전해지 

는 듯)을 참고한 새로 건립된 묘비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는데 ‘의곡리’ 부 

분은 옛 기록을 따라 ‘義집.bll. ’ 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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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7세기 후반에 씌어진 의왕 지명자료로 ‘義各’ 이 분명하게 감지되는 금석 

문 자료로 더해지는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비석 건립 연대를 기준하면, 며상적 

으로는 17세기 후반 자료의 하나가 되지만 비문을 지은이(白沙公)의 生沒年代

(1556-1618)에 착안할 때 비문에 명기한 驚城府院君 륭聖功 g!.領議政 등 관작 品

階를 봉작받은 연대 추적 에 따라 실제로는 1604-1617년 사이 에 4) 蔡公 후손의 

부탁으로 비문에 밝혀 있듯이 생전에 家狀에 따라 비문을 제작해 준 것인데 가 

정 형펀이 여의치 않아 백사 이항복이 세상을 떠난 후 비석이 건립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글씨를 쓴 眉댈 (허목의 아호)( 1 595 16 82)는 1657년에 초임인 

持平 (정 5품) 벼슬을 하고, 이듬해인 1658년 掌令(사헌부 정4품)에 승진한 후 

1660년대에 삼척부사(종3품), 1674년 대사헌(종2품)에 특진된 경력으로 보아, 비 

문에 ‘中直大夫 守尙衣院iE’ 으로 명기되어 있어 中直大夫(종3품 품계)로서 尙衣

院正(정 3품 당하관)직급의 벼슬직에 임명된 (|뿔뿔職高로 ‘守’ 字가 삽입됨)시기 

이므로 오성부원군 李벨福이 작고한(161 8) 지 40여년이 경과한 후인 1660년대에 

비문 글씨를 써 준 것이 된다 따라서 비문속에 ‘義짝’ 이 씌어진 실제 시기는 비의 

건립연대 (1682)뿐만 아니라 眉뽑公이 글씨를 써준 시기보다 훨씬 앞선 1610년대 

를 전후하여 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18세기 전기의 금석문에 속하는 ‘義各’자료를 든다면, 의왕시 騙懷洞(의 

일) 소재 大司靈、 朴땐南1527-1572)의 묘비 (17 33)가 될 것이다. 이 비문은 朴弼周

(1665 17 48)擺이며, 安흉맺11 (전면) 柳公權(후면)의 글씨를 集字한 묘비다. 비문 첫 

머리에서 역시 ‘義各’ 이 확인된다. 

‘嗚呼 堆此廣州治西義各里’

이상 네 비문에 나타난 ‘義감’ 표기는 의왕시의 옛 지명 뿌리의 한가닥이 되는 

懷字 표기는 첫 글자가 義짝의 ‘義’ 字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채세영 신도비의 ‘義各’만은 광주 ‘義감面’의 ‘義各’을 지칭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의 비에서 발견되는 ‘義짝里’ 의 ‘義各’ 은 광주 ‘義삼面 義짝 

里’ 라는 마을명까지 분명하게 밝혀 놓은 점이다. 쯤山君 李조貞 묘비가 현재로는 

의왕시 내손동(능안마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곳도 의곡리에 속해 있 

었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의왕시 학의동 의일마을과 구별하는 이름으로 ‘義進內洞’

4) 白沙 李↑를福이 離t成}꺼-院君에 봉해진 때는 1602년이고 흉뀔딛功§ l등에 봉해진 

것은 1604년이며 , 領議政이된후 오성부원군에 봉해진 것과 1 6 1 3년 ;흰웹를 천거했 

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關職없를 올려 은거하였다. 1617년 광해군의 폐모 논의에 

극력 반대하다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이듬해인 1618년 적소에서 생을 마쳤으므 

로, 호성공신을 봉작받은 1604년에서 유배되는 해인 1617년 이전에 蔡公 후손의 

부탁으로 家狀(가장)에 따라 이 비문을 지어준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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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칭하고, 현 의일마을은 ‘義進外洞’으로 부르게 되었다. 5 ) 일본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義進內洞(능안마을)’ 은 ‘拜洞(손골)’ 과 ‘홉山(갈외)’ 

일부와 통합되어 ‘內拜里’ 로 개칭되고, ‘義遊外洞’ 은 ‘碼µ!W,j同’ 과 통합되어 ‘趙優

里’ 로 되 었다. 이 때 漢字 표기는 ‘義’ 字가 아닌 ‘懷’ 字를 택하여 ‘歸f義Et',. ’ 로 쓰게 

되었으며, 광주군 義짝面과 王倫面을 통폐합시켜 ‘f義B.I面’ 으로 개칭하는 한편, 웹 

도 ‘廣州웹’ 에서 ‘水原君B’ 에 편입하여 각각 ‘水原郵 僅H王面 內휴뿔’ 와 ‘水原君B 憐

H王面 關f앓里’ 가 되 었다. 

3 

한편 이와 병행하여 ‘의왕’ 의 뒷글자인 ‘왕’ 字의 뿌리되는 ‘왕륜’ 에 대한 漢字

표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세심한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 

다 흔히 세간에서 전해지등 ‘왕림마을’ (현 의왕시 왕곡동)은 정조의 현륭원 참 

배시 사근 행궁에 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왕께서 왕림(狂臨)하신 것’ 을 ‘王

臨’ 이라고 보는 데서 ‘王倫’ 이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필 

자가 이제까지 연구하고 고찰한 바로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 왜곡된 지 

명 유래 설화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정조의 현륭원 첫 참배는 정조 14년 (1790) 음력 2월 9일(양력 3월24일 

수요일)이며, 이때는 사근편 행궁에는 주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12차(왕복24)에 

걸친 능행 참배가 있었으나 사근평 행궁에 주정한 것은 제 5차 전배시 왕복 2회 

((1794년 정조 18년 음력 1.13(양력 2.12) 및 환궁시 음1.15(양2.14)), 6차 전배시 

왕복2회 ((1795 윤2,10(양3 . 3이및 환궁시 윤2.15(양4 . 4)), 11차 전배시 l회 ((환궁시 

1799, 음 8. 20(양9 19)) 주정한 것이 전부로 왕복 24회(펀도12 회)중 ‘5회’ 에 해당 

한다. 정조 대왕의 사근평 행궁에서 첫 주정한 것이 5차 전배시인 정조 18년 

1794년이므로 이 이전에는 ‘왕림’ 이라는 지명을 낳게 한 ‘왕륜’ 이 문헌 또는 금 

석문 기록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전해오는 위와 같은 항간의 전설이 사 

실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는 판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재음 

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선시대 廣州영fl에 속한 義짝과 王倫이 분명히 일정지역을 지칭하는 地名으로 

간주할 때 ‘義짝’ 과 더불어 ‘王倫’ 도 그 쓰임이 16세기 전반기에도 동일한 표기로 

전해 왔으리라는 심증은 거의 사실로 간주된다. 다만 義좌지역과는 달리 王倫지 

5) ‘義速內洞’ 이 현재 내손동 ‘능안마을’ 이고 ‘義進外洞’ 이 현재 학의동 ‘의 일마 

을’ 임을 지도에 보여주는 자료는 몇 개 있으나 일제 강점기의 것으로는 

1/50, 000의 大政 8(1919)년 발행의 r軍浦圖A」 및 r廣州圖」 등을 각각 들 수 있 

다 여기에는 의왕면을 ‘憐H王面’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의일’의 漢字표기에 한해 

서는 전통으로 써오던 ‘義進’ 로 기록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시기적으로 보아 문자 

표기의 보수성에 결과된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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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발견되는 16세기까지 소급되는 金石文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이 아쉬 

울따름이다. 

‘王倫’ 이라는 지명은 이와 같이 16세기 금석문뿐 아니라, 정조의 현륭원 전배 이 

전인 16-7세기 문헌기록도 ‘義各’ 과 마찬가지로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18 

세기 문헌에서는 대체로 정조의 현륭원 전배 이전 문헌인 r淸風金民世諸」 (1750),

r與地圖書」 (1759), r戶口總數」 (1789) 등 1789년까지 간행된 몇 문헌에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모두 ‘王倫’ 으로 일관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17세기 금석문 중 ‘王倫’ 이 지금까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r淸찢좋事隨記牌」 

(1689) 로, 전면의 사적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뒷면에 事隨牌 건립에 

시주한 불자들의 주소지에 ‘王倫面’ 이 보이고 있다. 정확한 판각 연대는 추정키 

어려우나 기록된 비석면의 앞 쪽 위치로 보아 처음에 시주한 대열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비석 건립 연대와 상당히 근접하리라 사료된다. 시주한 시기의 순 

서에 따라 추가로 나중에 시주한 사람일수록 비석면의 뒷쪽 끝부분에 기록하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부분에 기록한 시주자의 주소지명은 비석 건립연도와 실제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음직 하다. 

다음으로 왕륜지역 금석문 비문에 ‘王倫’ 이라는 漢字 표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 

로 전해지는 것은, 의왕시 고천동 소재 의왕시청 청사 남쪽 골우물마을 산기숨에 

자리잡은 金仁伯쫓 安東權g: 훌表다. 

묘표 뒷면에 간략히 적은 ‘右議政 金構 譯뽑’ 로 된 ‘王申後 七十二年 쫓未’ 라는 

기록으로 이 비문이 1703년에 세운 묘표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6) 

‘흥子 廣州王倫里 五筆山下向매之原’ 

여기보이는 ‘王倫里’의 ‘王倫’을들수있다. 

또 이곳 앞쪽 우측에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 r安東權g:훌牌(1763)」에서도 

‘흥子廣州王倫里五뿔山下매向之原’ 

이란 같은 표기의 ‘王倫’ 이 보이는데 이 비는 1763년에 건립된 것으로 글은 玄孫

인 領議政 金在쩔가 지었고, 글씨는 玄孫인 領議政 金尙훨가 썼는데, 흉書만은 玄

孫 左議政 金若햄가 쓴 것으로 밝혀 있다 

한편 이 안동권씨 부군인 體更훨判書 金仁個 묘소는 현 왕곡리 왕림마을 당산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묘비명에, 

6) 최근 필자는 이 흉表의 원문이 연세대 소장 r觀復齊退橋」(一) 중 ‘曾祖 體貞夫

A權g:훨表’ 에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간 마모된 묘표중 몇 글자를 

되찾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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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주廣州王倫里E易山康向原’ 

‘王倫里’ 가 표기되어 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는 부인 안동 권씨 묘비보다 약 20 

년 앞선 1742년이다. 이 훌牌는 領議政 李宜顯 擺과 領議政 金在;뽑 쫓, 尹得和書

로 되어 있다. 

또 같은 왕곡동에 자리잡은 金友曾 神道뼈(1764)에서도 역시 ‘王倫’ 의 표기를 발 

견하게 된다 

‘廣州 王倫 古縣 白雲山下抗뿔原’ 

그런데 이들 비문뿐 아니 라 이 시기(정조의 현륭원 전배 이전)에 간행된 문헌에 

도 같은 ‘王倫’ 표기로 일관하고 있다. ‘王倫’ 표기가 가장 먼저 보이는 문헌으로 

는 r청풍김씨세보」를 들 수 있다 

즉 r淸風金民世讀」 ( 1 750) 중 金友曾 묘소를 적은 난과 金燈 묘소 대목에 각각 

‘홍 廣州 王倫里 티雲山麗異坐’ 

‘훌王倫里紅춤j同 ±j:,:龍쫓坐原’ 

의 ‘王倫里’ 로 기록되어 있는데 , 이와 같은 표기는 金仁伯, 金益新, 金克亨, 金候,

金械, 金載 등 묘소 기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모두 ‘王倫里’ 가 여닮 번의 표기 

중, 단 하나도 어긋난 표기는 볼 수 없다. 

특히 이 r淸風金r;:世讀」는 간기에 의해 영조 26년(康午)에 간행된 ‘康午讀’ 인 

원본이므로 문헌적 가치는 물론 의왕지역 지 명 연구에 다시 없는 귀중한 자료임 

을 밝혀둔다 7) 덧붙이거니와 이제까지는‘王倫’표기가 金石文이 아닌 문헌으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 r與t也圖書」 ( 1 759) 의 廣州府편 지도와 관할면 기사에 각각 ‘義짝面’ 과 더불 

어 ‘王倫面’ 으로 찮字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제 자료에서 ‘王倫’의 표기로 통일되고 있음은 당시 이 지역이 ‘王倫’으로 

지칭된 표기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상의 여 러 비문과 문헌에 보이는 ‘王倫’ 이 라는 표기는 正祖의 화성 능행 이전 

의 表記 자료라는 점에서 iE祖大王이 이곳에 狂臨하셨기 때문에 ‘王倫’ 이 유래되 

7) 이 족보는 1750 년 康午年에 간행되어 청풍김씨 문중에서는 ‘康午짧’ 로 지칭하 

는 중요 간본이다이 자리를 빌어 이 귀중한 r淸風金民世짧」인 康午讀를 재차 필자 

에게 청람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왕곡동 김진형 김상철 고천초등학교 동문형을 

위시한 청풍김씨 문중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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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설을 쉽게 일축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왕림’ 이라는 지명은 ‘王倫’ 으로부 

터 유래된 것이며, ‘王倫’ 에서 ‘왕림’ 으로 속지명화된 경위는 ‘王倫’ 의 음독(소리 

읽기)에서 발음이 변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왕륜〉왕늄〉왕님 또는 왕림’ 으로 

불확실한 발음 전달의 기 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의왕의 뿌리가 되는 漢字表記는 ‘義짝’ 의 ‘義’ 자와 ‘王

倫’ 의 ‘王’ 자를 취한 ‘義王’ 이 의왕의 역사적 기원의 뿌리가 되는 漢字표기라 하 

겠으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f義H王’ 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일본의 한 

국 강점기인 1914년, 부령 제 111에 의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廣州君B 義各面

과 王倫面’ 을 통합하여 ‘水原휩1l ↑義BI面’ 으로 통폐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 통폐합된 漢字표기는 분명히 ‘f義H王面’ 으로 ‘憐狂’ 이 확고하게 총독부 부령에 

의하여 공문서에 변개되어 굳혀지게 되 었다. 

환언하면 대체로 1780년대까지는 ‘義各’ 과 ‘王倫’ 이 확고한 한자표기 지명으로 

금석문이나 문헌에 한 字도 혼란됨이 없었으나 그 후 17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 

요되기 시작하여 ‘義용’ 이 ‘f義各’ 으로 혼란되어 표기되고 ‘王倫’ 도 ‘SI倫’ 으로 문 

헌과 금석문에서 혼동되어 심지어는 동일문헌에서도 그 혼란상을 보인 것이 사실 

이나(졸고 1997, p.133 참조),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그 종 

지부를 쩍고 ‘義王’ 대신 ‘熾H王’ 으로 고정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피상적으로는 

의왕이 일제의 왜색적 산물인 것처럼 느껴 우리 탓이 아닌 것으로 사료될 수도 있 

겠으나 좀더 이에 대한 갚이 있는 고찰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자가당착의 소 

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하다. 

지면 관계상 필자가 그간 考究한 결과를 먼저 결론 삼아 밝힌다면 반어적(아이 

러니)일지 모르겠으나, 정조대왕의 현륭원 능행과 관련 있는 鉉上의 r園幸定例」

(1790)' r園幸z.~n整理憐軟」 (1795), r華城城投憐뼈L」 (1801) 동의 국가기관 에서 

간행한 정부간행물 중에 ‘f義各’ 이나 ‘SI倫’ 으로 표기를 혼란하게 자초한 결과가 

그 뒤 이들 문헌을 참고한 r南찮志」 (1846), r大東地志」 (1864), r廣州府물誌」 (1871 

또는 1899 간본) r웹빡地誌資料」 (1919) 등 많은 tili誌나 地圖類에 그대 로 혼기 됨 

에 따라 ‘懷용’ 과 ‘R王倫’ 이 전통성을 띤 ‘義짝’ 과 ‘王倫’ 을 몰아내고 실세 있는 漢

字로 둔갑되어 점차 확산 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 간략히 이들 자료를 제시하 

기로한다. 

「園幸定例」 (1790) 

#활馬; 

f-F候 ‘f義짝面 莊洛뿔 王倫面 五뿔山’ 

果川作路時f-F候 ‘f義짝面 幕洛筆’

f大兵 ‘f義各面 自殘i同三E里’

果川作路時代兵 ‘f義各面自樣洞三E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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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園幸ζ~n整理{義훨九」 (1795) 

卷五, #홈馬 : .F-idl찾f大兵信地條 

廣州 f팎候 ‘f義各흙洛옳’ 

‘王倫面 五뿔山’ 

1fi:兵 ‘f義짝面自樣洞三E里’ 

r華城城彼{義훨九」 (1801) 

卷首座텀 ; ‘n王倫1:.l<: 木’ (5b) 

‘H王倫快木표옆所’ (5b) 

‘H王倫及石雲洞快木’ (9a) 

‘H王倫표앞所’ (9b) 

‘맘倫俠木’ (9b) 

‘狂倫옆所’ (12b) 

‘뭔倫표뽑所’ (13b) 

卷四品 目 . ‘H王倫 白 雲洞’ (39b) 

‘B王倫탤觀t平’ (40a) 

卷六財用 · ‘廣州 H王倫’ (47b) 

위의 세 자료 중 특히 정조의 현륭원 전배와 직접 관련된 것은 r園幸定例」 (1790)

와 r園幸Z매整理懷때L」 (1795)로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많은데 ‘의곡’ 이 다섯번 

나타나는데 모두‘憐짝’으로 표기하고 있다. ‘왕륜’은 세번 보이는데 변개되지 않 

고 종전 기록처럼 ‘王倫’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r華城城投憐행九」 (1801)에는 ‘왕륜’ 이 10번 씌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모두 

‘R王倫’ 으로 통일되어 있다. 아마도 1789년 이전의 문헌이나 비문에서는 전혀 이 

같은 ‘懷各’ 이나 ‘B王倫’ 은 발견되지 않는다. 

r園幸定例」와 r園幸 zqn盤理{義훨fl」 두 문헌에서 ‘王倫’ 은 그대로 지켜지고 

‘義짝’ 을 ‘f뚫감’ 으로 바꿔 쓴 것은 아마도 문헌 기사자의 착각으로 誤記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義’ 를 의도적으로 ‘廢’ 로 바꿨다면 더욱이 사가에서 

꺼려하는 ‘王’字도 기띠하여 ‘R王’으로 변개하여 ‘R正倫’ 이 됨직하나 아직은 그 단 

계까지 고려한 것 같지 않으므로 ‘義갑’ 의 ‘義’ 를 ‘憐’ 字로 쓴 것이 誤字일 가능 

성이 많을듯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華城城投懷軟」는 ‘王倫’ 을 모두 ‘R王倫’ 으로 고쳐 쓴 

것은 의도적 변개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예외 ‘王’ 字를 ‘H王’ 으로 

잘못 쓰지는 않았을 듯 싶다. 아무튼 誤字든 의도적이든 결과적으로 이들 문헌이 

‘↑義’ 와 ‘B.I’ 字로 바꿔 쓴 계기가 된 최초 문헌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들 세 문헌이 이제까지 씌어오던 전통적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操字로 바꿔 쓴 까닭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그 진의가 무 

엇인지 명쾌히 알 수는 없다. 추측컨대 아마도 착각하여 義를 憐로 쓴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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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다. 그런데 왕륜은 r園幸定例」나 r整理懷軟」에서 전통 표기대로 ‘王倫’으로 

적었으나, 10번이나 나오는r城投懷軟」에서는 모두 ‘H王倫’ 으로 표기한 것은 착각 

이라기 보다는 의도적 변개인 듯하다, 흔히 ‘王’ 에 대한 존경심에서 사사롭게 

‘王’ 자를 버젓이 쓰는 것을 삼가한 탓에 서사자가 ‘왕’ 자 옆에 다른 부수(日)를 

넣은 ‘H王’字로 변개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전해져오는 전통적 地名에는 

애당초 그에 걸맞는 의미가 배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변개에 

대한 수용을 꺼리지 않을 수 없다고 믿어진다. 관료적 기사자의 우월성이 순수 전 

통적 표기를 왜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이 굳혀진다. 

요컨대 그 경위의 실상은 무엇이었던지간에 이들 공적 정부간행의 몇 문헌의 표 

기가 과거의 전통적 지명의 漢字 표기와는 다르게 바꿔 쓰게 된 계기는 그 후 거의 

전반적 문헌과 금석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왔上자료를 통하여 쉽게 입 

증되고 있다. 다음에 예를 몇몇을 들어 뒷받침하고자 한다. 

r춤邱圖」 (1834) 8) 

‘義짝’ , ‘王倫’

r南漢志」 (1846) 

‘義짝’ (1이 , ‘懷짝’ (3); ‘王倫’ (0)' ‘H王倫’ (17) 

r東與圖」 (1857))

‘義짝’, ‘莊倫’

「淸風金民世講」 (1857) 9) 

‘ H王↑倫’

r大東地志」 (1864) 

「品山뚫筆」 1 0) 

‘義짝’, ‘B王倫’

8) 1790년 r園幸定例」 이후 문헌임에도 ‘의곡’ 과 ‘왕륜’ 이 정조의 원행 이전처럼 ‘義

各’ , ‘王倫’ 으로 표기된 문헌이 간혹 눈에 띄는데, 이것은 역사적 전통의 사실에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엮어진 문헌으로 평가된다. 古山子 김정호의 r춤邱圖」 

(1834)는 대동여지도의 기초가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義용面’ 과 ‘王

倫面’ 으로 표기 되 어 있다. 또 r朝蘇地誌略」 (1888)도 ‘義各’ , ‘王倫’ 을 혼기 없이 

적은 문헌으로, 비록 日 A의 편찬물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는 전통 자료에 충실한 

표기를 보여주고 있어 이시대 자료중 이용할만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이 문헌은 

日本陸軍參諸本部編으로 日本龍逢書舍에서 간행한 책이다. 전2권으로 村上勝彦
해제가 있는데, ‘與地勝寶’등 전통적 地誌書를 참고했음이 밝혀있다 행궁등에 관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성능행 관련 자료문헌에 영향이 없는듯 하다. 

9) 서상의, 1750년 간행의 r淸風金fli:-ttt讀」(일명 ; 康午讀)에는 모두 ‘王倫’ 이었 

던 표기가 1857년 간행된 r淸風金fli:-ttt讀」(일명 ; 丁 E讀)에는 모두 ‘H王倫’ 으 

로 바꿔 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묘지가 공교롭게도 왕륜지역에 있어 

이 문헌에서의 ‘의곡’ 에 대한 漢字표기가 어떠했는지는 살필 수가 없다. 

10) 최근 펼자는 청풍 김씨 金直淵(1811∼84)의 「品山꿇筆」(소장자 후손 金d浚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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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海東地圖 中 廣州府」 (1871)111 

‘f義짝面’ , ‘H王倫面’

r朝蘇f也誌IB各」 (1888) 

‘義용’, ‘王倫’

r廣州물誌A」(?) 

‘義짜’ (8). ‘懷좌’ (2); ‘王倫’ (이 , ‘ 8王倫’ (8) 

r廣州물誌B」 (1899) 

‘義짝’ (이, ‘懷8’ (12); ‘王倫’ (0). ‘H王倫’ (6) 

( 위의 괄호안 숫자는 필자가 조사한 출현 빈도를 뭇한다 ) 

金東健 묘갈(1864) (의왕시 왕곡동 소재) 

‘廣州1휴南H王倫之面’ 

韓弼敎묘갈 (1892)(의왕시 이동 창말 소재) 

‘其地廣州其劉H王倫’

果川圖 ( 1 911) 121 

‘義-( ’7 1 Jv)’ , ‘H王倫(η ν I) 크 ν)’ 

r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魔」 (1912) 

‘↑義짝面’ , ‘H王倫面’

1984生)을 의왕시 시사편찬 자료로 일별할 수 있게 된바, ‘今王倫是古王宮’ , ‘懷

읍權歌’ (동문집, 150∼ 1 52쪽)를 채록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소장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1) r海東地圖」라는 간본이 몇 개 있는데 이중 1730-1740년간에 간행된 본의 

‘廣 1• 1'/ 府’ 에 명확히 ‘義짝’ 과 ‘王倫’ 으로 기록된 것은 역시 180(〕년 이전 문헌이 
므로 전통적 표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871년 

간행본인 r해동지도」에서는 ‘↑義갑’ 과 ‘H王倫’ 으로 기록되어 있다. r의왕지도첩」(의 

왕문화원, 2000)참조. 
12) 이 r果川圖」 (1911) 지도는 원래 창경궁 장서각 소장이었으나 현재 정신문화원 

에 이관되어 소장되고 있는 귀중 자료로 1895년(명치 28년) 일본 육지 측량부에서 
측량하여 1911(명치 44) 년 발행한 지도로 漢字地名 옆에 일본 가다가나 글자로 지 

명 에 가까운 음을 부기하고 있는 점 이 특이하다. 여기 에 ‘義-’ 은 다음 지도들에 

서는 ‘義週’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義짝’ 의 ‘삼’ 을 새김읽기(석독)한 륨을 

따서 한자를 벌어 썼기 때문에 ‘- ’ 또는 ‘進’ 의 한자로 바꿔 쓴 것이다. 이 지도 

를 기초로 그 이후 동일지역의 1/50,00C〕로 된 r軍浦圖A」 (1919). r軍浦圖B」
(1935) 등의 일본인 제작의 지도에서는 지명표기의 漢字가 인위적으로 변개시 킨 
사실이 드러나 있다, 예컨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락산’ 의 한자 표기가 전자 

인 r果川圖」에는 전통 표기 인 ‘幕洛山’으로 나타나 있으나, 후자의 지도들에서는 

께冒落山’ 으로 바꿔놓은 것은 그 진의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중요한 의관이 되는 모자가 땅에 떨어진 격의 산 이름이 되었으니, 돌이 켜 

보건대 일제는 임영대군이 그 옛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매 일 이 산 정상 동북 
쪽에 있는 ‘舍A岩’ (그 후로 명명된 것임 ‘사인’ 은 정4품 벼슬 명임 )이라는 바위 

에 올라 멀리 서울을 바라보며 애국의 심정을 간직했던 데 근거하여 ‘暴洛山’ 이 

유래된 역사성을 희석시키 려는 저의가 있다 하여도 좋을 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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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r新舊對照朝蘇全道府휩13面里洞名稱一寶」 (1917) 

‘f義H王面’ (廣州都 ‘憐용面’ , ‘H王倫面’ ) 

r朝蘇t也誌、資料」 (1919) 

‘f義좌面’ , ‘H王倫面’

여기서 ‘義짝’은 전통적 표기의 漢字이나 ‘H王倫’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790년대부터는 혼기된 파字표기가 두드러지게 되어 r南漢志」 (1846) r大東地志」

(1864) r廣州둠誌」 (1871?, 1899)13> ’ r舊韓名聲」 (1912) 등의 廣州 의곡면 ,왕륜면 

의 漢字 표기가 상당히 동요되고 있음은 전술한 정조의 화성능행 관련 문헌의 영향 

이 아닌가 한다. 14) 이들 혼란된 자료에는 특히 ‘沙ff-:!:平行宮’ 의 한자가 인위적으로 

변개된 ‘鐘觀t平行宮’ 으로 기록된 점을 흔히 발견하게되고 화성원행으로 개명된 

‘週週臺’ (彈햄비見 또는 沙ff- 내見) 가 나타나는 문헌틀이라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 

다. l S) 1900년대에 이르면 이 같은 표기 경향은 더욱 확산되어 상기 r舊韓名魔」

(1912)에서 확인되듯이 ‘의콕’과 ‘왕륜’으로 뀌착하게 된것으로 믿어지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당시 ‘義

짝’ 과 ‘王倫’ 보다는 ‘{짧§’ 과 ‘8王倫’ 표기에 더 익숙해져 급기야 전통한자 표기를 

망각한 채 ‘f義믿E’ 으로 둔갑된 漢字표기가 확고히 고정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결론 

할수 있겠다. 

13) r광주읍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간년미상의 r광주읍지 A」는 규장각 해 
제를 참고하면 1871년 간행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r광주읍지 B」
는 간기가 적혀 있는 1899년 간행본이다. 그런데 ‘義짝’ 과 ‘懷짝’ 표기가 전자는 
‘8 ; 2’ 로 ‘義**’ 이 앞서고 후자는 전혀 ‘義읍’ 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 ‘f義各’ 으 
로 표기되어 있다. 

14) r園幸定例」 (1790) 이후 문헌에도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義짝’ 의 표기가 지켜 
지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는데, r춤邱圖」 (1834), r東與圖」 (1857), r大東地志」

(1864), r朝蘇地誌略」 (1888) 등에서는 모두 ‘義짝’ 으로 표기되어 있고, r南漢志」
(1846), r廣州물誌、 A」(?)에서는 ‘義**’ 과 ‘f義짝’ 의 빈도가 각각 ‘10 : 3(남한지), 
8 . 2(廣州둠誌 A)’ 로 ‘義짝’ 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王倫’ 은 r춤邱圖」 

(1834), r朝蘇地誌Ill各」 (1888)' r園幸定例」 (1790), r園幸ζqn整理懷軟」 (1795)에는 

올바로 표기되고 있으나 나머지 이상의 제 문헌에서 모두 ‘B王倫’ 으로 바꾸어 기록 

하고 있으니 ‘王’자를 거부한 표기임 이 분명하다 
15) 펼자의 많考(1993, pp. 218-219, 및 2002, p. 25) 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r園

幸z:..qn整理f義후九」에는 기왕에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 지명이나 漢字표기를 인위적 
으로 변개시킨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정조의 현륭원 전배를 경건히 수행하기 위하 
여 조정 신하들이 지나칠 정도로 지명을 고치거나 팽字표기를 바문 사례가 보인 
다. 즉 ‘沙ff-:!:平’ 을 ‘擇視댐’ 으로, ‘沙ff- 씨見’ 은 弼햄배見’ 으로, ‘素沙~見’ 은 ‘萬安~見’

등 상당히 많은 지명을 바문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변개의 이유는 거의 밝 
히지 않고, 바문 지명만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로 미루어 보면 ‘王倫’ 이 r華城城投{義후九」에서 모두 ‘B王倫’ 으로 바꿔 표기한 의도 

를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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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우리는 이제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왕시 ’ 의 ·의왕’ 이라는 한자 표기가 義王

이 아닌 懷맘으로 굳혀져 사용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배경을 소략하게나마 되살 

펴 보았다. 이제 몇마디로 이를 마무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왕’ 의 뿌리가 되는 원래의 漢字는 조선시 대 廣州지역인 ‘義各面과 

f倫面’ 의 義짝의 ‘義’ 와 王倫의 ‘王’ 字에 소급된다 

둘째로, 이들 지명의 댄字가 1780년대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金石文 내지 문 

헌상 자료에 단 하나의 오류없이 모두 義갑과 王倫의 한자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는사실이다. 

셋째로, 이들 지명의 한자표기가 최초로 혼용된 공적 정부 간행물은 1790년대 

에 간행된 r園幸定f3i1J 」 (1790)와 r l캠幸Z매鎔理橫軟」 ( 1795)에서 비롯하여 r華

城城f양↑義軟」 (1801)로 이들 세 문헌은 정조대왕의 화성 현륭원 전배와 인연있는 

문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懷감’ 과 ‘Ill:倫’ 이라는 

漢字 표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넷째로, 1 800년대 이후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부령이 나오기 

까지 대다수의 사적 , 공적 간행물들은 ‘義용’ 은 어느 정도 쓰고 있었으나 ‘王倫’

은 몇 자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표기자가 전통성과 주체성을 

망각한 채 ‘f錢용’ 과 ‘H王倫’ 의 漢字를 위 세 문헌을 근거로 사용하게 된 데에 비롯 

하였으며, 이것이 일본 강점기의 통페합 과정에서 ‘水原휩fl {義B王面’ 으로 개편할 때 

그대로 ‘f義H王面’ 의 한자표기로 사용하게 되는 빌미를 마련해주고, 그것이 또 오 

늘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왕림(현 왕곡동의 자연마을명)이 정조의 능행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왜곡된 점임을 본문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광주부에는 

‘義용面’ 과 더불어 ‘王倫面’ 이 일찍부터 있었으며 현재 전해지는 비문이나 문헌 

을 통해서도 정조의 현륭원 능행 이전에 ‘王倫’ 이라는 지명표기를 쓴 사실에 비추 

어 ‘왕륜’ 에서 ‘왕림’ 을 유래시킨 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여 여기에 부기해 두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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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명칭에 대한 뺏字 表記 考察

r果川劉土史」上(1993).

r南演훈、」. 1846. 

r廣州둠誌」 1899 

r大東地志」 1864 

r承政院日記」

r始興君B誌」上,下 . 始興君B.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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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향토 · 역사관 운영 사례 

I . 머리말 

이 종훈 
(오전초등학교 교장)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에 따른 물질적 용요와 환경의 급변 

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아동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만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을 

낳고 오늘은 미래로 향한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아동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교육의 펼수적인 요소이다. 

향토의 역사는 모든 경험의 기록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자기 

가 속해 있는 향토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향토의 역사는 그 기록들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서양의 교육 

제도와 교육 상황에 밀려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2000년부터 향토 · 역사관 설치 계획을 협의하여 2001년에는 민속 

유물 수집 및 컴퓨터 그래픽 차트를 제작 하였고 2002년에는 의왕시 모형도 제작 

및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를 촬영 제작하였다 

제작이후 본교 향토 - 역사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발 

표회로 인하여 제주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학교 및 교육청의 교직원들이 

방문하셨고 의왕시 관내 3학년 아동 및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이에 이 기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향토 역사관의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 

해 보고 이를 토대로 본교 향토 · 역사관이 지역 사회의 교육의 장으로써 거듭 활 

용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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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향토 · 역사관 소개 

II . 향토 · 역사관 운영 실태 

1. 설치 개요 

본교 향토 ‘ 역사관의 규모는 30평(교실 1. 5칸)이며 예산은 의왕시청 지원으로 

설립되었고 컴퓨터 그래픽 차트 18 점, 의 식 · 주와 관련된 민속유물 219 점, 

2001년∼2003년 졸업생들의 타임캡슐 및 의왕시 모형도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향토 ‘ 역사관의 구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그래픽 차트 

컴퓨터 그래픽 차트는 크게 우리나라 歷史 의왕시 歷史 학교 歷史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歷史와 관련된 자료로는 독립선언서,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애국가의 작독가 및 예절 우리나라 전도 훈민정음의 창제시기 및 원리 · 창제결 

과, 나라꽃 무궁화의 명칭 및 유래 등 6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 

징물에 대해 상세히 공부할 수 있다. 

(나라사랑교육자료) (국기 , 국가, 국화, 국어) 

의왕시 歷史와 관련된 자료로는 의왕시의 연혁, 상징, 소개, 녹색 환경의 도시, 

자랑거리, 문화유산의 7점이며 이를 통해 의왕시가 예부터 경기도의 지리적 중심 

지이고 의왕시의 문화적 유산과 오늘날 자랑거리에 대해 한 눈에 알 수 있는 판넬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의왕시의 자랑거리) (으|왕시 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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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왕시 관내 초등학교 歷史와 관련된 자료는 1925년 청계동에 설립된 성현서당 

이후 의왕시 초등학교 변천과정을 담은 차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왕시 초등학교 

설립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최초의 교육과정인 교수요목시대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왕콕 초등학교의 연혁, 학교의 상징, 

교육의 방향, 교훈 및 교육목표, 역대 교장, 역대 운영위원장 등 5점이 보관되어 

있다 

(으|왕시 초등학교 변천과정) (왕곡초등학교 현황) 

2) 민속유물 

본교 향토 · 역사관에서 수집한 민속유물은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본교 아동 

들의 가정에서 보관하거나 수집한 자료들로 모두 기증에 의하여 의 · 석 · 주 · 생 

업 · 교육 등 9종 총 219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의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가위, 고무신을 비롯해 18점이며, 식생활과 관련된 유물 

로는 곰방대, 농그릇을 비롯한 96점, 주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다리미, 등잔을 비 

롯한 19점, 기타 생업일상을 비롯한 6종 86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 

까지 사진 자료로 공부하거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부해야만 하는 시공간적 

불편을 없애고 학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산 역사의 체험장으 

로써 역할을하고 있다. 

(주생활 유물 전시 모습) 

3) 의왕시 모형도 

의왕시 모형도의 규모는 2.lM × 1.2M이며 산과 호수 6, 초등학교 10곳 , 주요기 

관 15곳, 문화재 19곳, 산업시설 5곳이 LED 점멸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의왕시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근 시군 주요 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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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왕시 지형 모형도-측면) (으|왕시 지형 모형도-전면) 

4)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 

의왕시 문화재로 청계사, 김유 선생 영정, 임영 대군 사당 등 14곳, 의왕시 산 

과 호수로 청계산, 백운저수지 등 4곳을 18분 분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의왕시의 문 

화재의 위치, 문화재의 유래에 대해 상세히 공부할 수 있다. 

(연도멸 졸업생 타임캡슐) (향토역사관 전경 모습) 

그 외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도자기 

에 봉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것은 15년 뒤 8월 15일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개봉 

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새롭게 변한 모습과 옛 추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토 · 역사관 개방시간 

향토 · 역사관은 오전 9시∼12시 20분까지는 본교 아동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단원을 추출하여 교육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14:00 - 17:0이는 모든 아동과 학부 

모, 지역 학교 및 일반인에게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의왕시 각 기관장 및 의왕시 왕곡동 노인회와 오전 초교 3학년 

아동 등 많은 지역주민이 다녀갔다. 

또한 주5일 수업제 휴업일에도 학교 활동하는 아동과 가정에서 체험학습 하는 아 

동들에게 개방하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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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 . 향토 · 역사관 발전 방안 

본교 향토 · 역사관의 설치 목적인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의왕시 역사 

를 배우는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과거와 미래 교육을 이어줄 수 있는 산 교 

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발 

전시켜야 하겠다. 

첫째, 가치 있는 의왕시 교육 사료 보존의 장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왕 

에 관한 역사적 사료를 수집 · 보존 전시하고 이 자료들을 조사 연구하여 의왕시의 

역사를 배우는 산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반영을 통한 이용가치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본교 아동 

들의 수업에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왕시 관내 초등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견 

학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연수 활동 및 교육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의왕시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 모든 의왕시민들이 의왕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으 

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w. 맺음말 

향토 · 역사관이 설치된 지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전국각지에서 많은 교육 인사들 

이 다녀가셨으며 본교 아동들도 향토 · 역사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 

다. 

앞으로 좀 더 지역주민과 의왕시 각급 학교에 홍보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 

육의 장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의왕시 교육 사료 보존의 장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의 

왕시 문화원의 협조로 역사적 기록들이 원형대로 보존되는 장소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의왕시의 향토 · 역사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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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지역)자료 수집의 대상과 목적 

향토(지역)자료 수집의 대상과 목적 1)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머리말 

1. 향토(자료)가 소중한 이유 

2. 의미 있는 향토(지역) 자료란? 

3. 향토(지 역)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방법 

맺음말 

머리말 

1989년 시로 승격된 의왕시는, 조선왕조 시기에는 광주군(부) , 일제시기에는 수 

원군, 정부수립 이후에는 시흥군에 속했던 면 규모(의곡면 왕륜면)의 한적한 시 

골이었으나, 지금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신흥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 

는 중이다. 그러면 의왕이 조선왕조 시기 광주군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의왕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군가가 고천리 · 내손리 오전리 - 청계리 등이 조선 

왕조 시기에 광주군이었던 이유로서, “광주산맥 서쪽 끝자리, 즉 청계산과 백운산 

인근에 발달한 취락지 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유식함에 당연히 놀랄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 

는 ‘살아있는(가치있는) 지식’ 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위와 같은 지식을 ‘살아 

있는 것’ , ‘가치 있는 것’ 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심포지움의 대주제는 (올바른 r의왕시사」의 펀찬과 역사자료 인식 제 

고)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정리해야 한다” 

거나,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 

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심심할 때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 

까”, “다른 시 군들도 10년을 주기로 다들 만드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식수준에서 r의왕시지」를 편찬할 경우 제대로 된 시지 

가 편찬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활용 또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 

다. 제대로 된 ‘의왕시지’ 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지식이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 

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에게 분명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r의왕시지」가 필요한 이유 또는 의왕시민들이 의왕시의 역 

1) 이 글은 2003년 10월 11일 의왕시사 편찬 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차 심포지움 

발표문을 정리,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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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죽은 지식’ 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이 선행(병행)되 

어야할 펼요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발표자 나름의 답을 

제시한 뒤, 뒤이어 제대로 된 r의왕시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 

혹은 주민이나 향토사가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인식전환을 해야 할 펼요가 있는가 

를 말해보고자 한다. 미리 결론을 밝힌다면 제대로 된 r의왕시지」를 발간하기 위 

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향토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 

로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향토(지역) 자료를 수집 · 정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1. 향토(자료)가 소중한 이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r시군지」나 r마을지(面 

誌, 洞里誌)」, 혹은 특정 주제의 향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물(보고 

서, 출판물, 영상물 동)들을 경쟁적으로 산출해내고 있다. 내가 사는 공주만 해도 

자치단체, 문화원, 지방대학 연구소, 향토사연구단체 등이 중심 되어 매년 많은 조 

사연구 성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이 같은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할 듯 싶다. 

각 자치단체들이 생산활용하고 있는 각종 성과물들을 개팔적으로 살피면, 첫째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향토애를 북돋을 목적으로 생산된 각종 성과물들이 주목된 

다. 가령, 공주시가 ‘백제의 왕도’ , ‘감영 소재지’ ‘충효의 고장’ 이라는 ‘이미지(歷 

史像)’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성과물을 생산한 것, 혹은 몇 일전 학생들과 

답사한 안동시가 ‘양반문화의 연총지’ 또는 ‘민족독립운동의 성지’ 등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수 

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는 자기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집중적으로 발굴?선양 

함으로써, 자기 고장이 ‘애국애족의 성지’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라 

는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전략은 국가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 할 목적으로 진행된, 여러 형태의 

조사연구 성과물들이 주목된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은 문화산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 

이다. 당장 ‘주5일제만 실시되어도 관광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역사를 선 

점하기 위한 지역 간의 갈등, 혹은 아전인수식의 역사해석이 난무하기도 하나, 어 

찌되었든지 진일보한 문화현상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역사문화 콘 

텐츠 개발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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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지방행정 과정에서 형성된 조사연구 성과물(지표조사 등 역사문화 관 

련 조사용역 보고서),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발생한 특정한 민원(民願、)을 해결할 

목적으로 산출된 조사연구 결과물들이 주목된다. 가령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 

에 , 일제하의 강제인력(징용, 정신대)동원, 한국전쟁(노근리 학살), 광주민중항쟁 

(백서 및 연구서 발간) 등의 실상을 구명을 위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발주하거나, 아 

니면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등은 이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의 산출된 조사연구 성과물들은 

민원해결의 기초자료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 자원으로서 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의왕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청이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듯이, 의왕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문화자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그간 별로 없었던 도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펼자가 사는 공주에는 16점의 국보와 18점의 보물을 비롯하여, 우금티 등 국가 

사적지가 5곳에 달함에 반해 의왕시에는 청계사 동종과 이외에 의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소장의 보물이 몇 점 존재할 뿐이다. 게다가 의왕시는 그동안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 본 적이 없는 역사의 주변부였다. 가령, 일제시기의 신문을 

뒤져보아도 의왕과 관련된 기사e r동아일보색인」에 의거해보면 단 1건, 즉 始興那

南面과의 合面要請 기사가 확인될 뿐이다)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의왕시는 상품화할만한 자원은 고사하고 ‘의왕’ 이라는 지역 

정체성 (identity)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뜨이는 역사문화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 에 따라 

그 가치가 늘 변화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왕도유적이나 국방유적, 혹 

은 불교유적이나 유교유적 등이 상품가치가 높았으나 요즈음에는 과거에는 아무 

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상적인 생활유적이나 유물(예를 들면 명당터, 전통마을) 

들의 상품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는 하나,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점, 요즘 흔히 말 

하듯이 역사문화콘텐츠는 계발 여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등을 유의 

하는 가운데,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착실히 조사연구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예 

상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의왕시사편찬위원회가 펀찬한 r의왕시사 편찬을 위한 의왕시 기초자료 

조사보고서」 (2003. 5)에 실려 있는 /::,. 의왕시의 유력 동족마을이나 가문의 고문서, 

/::,. 청계동, 오전동, 고천동, 부곡동 지역에서 진행된 구전자료 조사 /::,. 민간신앙, 일 

상의례, 의식주 생활 등에 관한 민속조사 등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돌려 버 릴 수도 

있으나 이런 자원도 잘만 정리하면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자 

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의왕시사편찬위원회가 계획중인 r의왕시사」 즉, /::,. 의왕사람 

들의 삶터와 일터, /::,. 의왕사람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 /::,. 의왕사람들의 삶 

의 얼개와 틀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제대로 진전된다면, 그 성과둘은 초 · 중등학교학 

생들의 교육자료(향토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교육하는 자료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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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의왕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은 잘 

만 수집 - 정리하면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조차도 풍부한 자료 

로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뿐만 아니 라 자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문화는 ‘참여 정 

부’ 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향토애나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 지방분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방자치는 애향심에 

기초한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결여되어서는 도저히 발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 라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는 경우 지 

역주민은 싫튼 좋튼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정치참여)는 물론 

이고 지 역의 역사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자신이 살고 있 

는 고장이 단순한 ‘잠터’ 가 아니라 중요한 ‘삶의 터전’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 

우,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럴 리도 없지만, 지역정체성을 확보할만한 역사문화자원이 부족하다면, 최근(근 

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지역문화 속에서라도 지역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한 자 

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이유는 향토(지역) 자료를 잘 수집 · 정리 ·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 달리 말하면,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 ‘지역혁신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생산 ·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 

어야 효율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인구와 자본’ 의 집중 못지 

않게 ‘지식정보’ 나 ‘역사문화’ 의 집중현상도 대단히 극심한 형편이다. 가령, 참여 

정부가 지방문화육성정책의 일환으로 6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6 지역문화축제 지원 및 도서관 · 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6 출판 · 애니메이션 · 게임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식과 정보, 역사와 문화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이해준 교수도 강조했듯이 문화재 하면 그저 국가지정문화재 (매장문 

화재 , 종교 관련 문화재 , 국방유적 관련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등을 떠올리는 선입 

견만 버 린다면, 의왕시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풍부하고 유의미한 역사문화 자원 

을 무수히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진다. 

2. 의미 있는 향토(지역) 자료란? 

향토(지역) 자료는 형태나 내용별로 혹은 생산주제나 소장처별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향토자료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향토(지 역) 자료인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래에서는 전근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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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현대 향토자료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가공하기에 따라서 효용성도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口 기록자료(문헌과 문서); 기록자료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낡은 고문서나 고서 

들일 것이다. 이런 자료의 경우는 이미 ‘TV진품명품’ 동의 효과 때문에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문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빵점에 가까운 수준이라 말해야 옳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사회, 좀더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들도 기록물을 잘 생산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기록자료가 바로 일기, 서간, 회고록, 문집, 저서, 

치부책, 가계부, 노트=공책, 메모 등 사기록물 들이다 최근 향토사 연구 붐 가운데 

서 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 충남지방의 경우는, 맹의섭(조치원, 

해방후 읍장)의 r都雲웹記」 (公刊) 서덕순(공주군 해방후 충남도지사)의 r避難옆 

記」 (펼사본) , 이병익(홍성군, 해방후 정당활동)의 r松爾 李秉翊 며顧錄」(공주향토문 

화연구회 회보), 이호철(부여군, 일제시기 혁명적 농조 활동)의 r回顧錄」 (미공개) 등 

이 발굴되어 향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바 있다. 이런 기록들은 비의도적으로 작 

성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것’ 이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능력을 가진 

자료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우 이런 기록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개인(향토사 연구자 포함)들이 여 러 가지 필요(향토사 연구, 취미 활동, 소송 

준비 , 또는 여러 가지 직업상의 펼요)에 따라 수집 · 정리해 놓은 각종의 ‘수집된 

(정리된) 기록물’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바 예를 들면 특정 사실이나 주 

제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스크랩 각종 공문서나 간행물 향토사(특히 r도지」나 r시 

군지」 ) 서술의 토대가 된 각종 기록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자료들은 정리된 것이 

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적극적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분야이다. 

口 구전자료(인터뷰 및 민담자료);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국사회는 글 쓰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시민적 권리’ 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였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는 늘 위험천만한 일로 간 

주되었다. 신문에 자주 보이는, “내가 불면 여릿 다친다”는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 

가들의 엄포성 발언, “알면 다쳐”라는 최근의 TV광고 카피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밀이 많은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술들이라 할 수 있다 과장해서 말 

하자면, “무덤까지 싸안고 가야 할 사연”이 가장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정도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뒤집어 보면 “우리만큼 구전자료가 풍부한 민족도 달리 없다” 

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인터뷰작업(특히 전직 관공리 인터뷰)은 당연히 생산되었어 

야 했으나 잘못된 공문서관리 관행 때문에 생산되지 못한 기록을 다시 복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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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개별 인터뷰는 특정 사실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 

했거나 기억하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주변에는 거창 

한 사실이나 사건은 아니지만 생소하거나 밝혀져 있지 않은 독특한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그 지방의 근현대 역사를 손바 

닥 들여 다 보듯이 훤히 꿰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집 - 정리해 놓는 일은 하 

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집단 인터뷰의 경우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을 조사할 

때 유의미한 작업이다. 즉 @ 일제와 미군정 @ 농지개혁과 정부수립 @ 한국전쟁 

과 월남전쟁 @ 이승만과 박정희 ® 4?19와 한일회담반대투쟁 @ 경제개발과 새마 

을운동 @ 춘궁과 이농 @ 관공서와 관리 @ 선거와 지방유지 @ 정당과 사회단체 

@ 학교 및 종교기관과 지역사회 @ 도시개발과 환경 @ 시장과 상권 @ 부동산투 

기와 가격 동향 등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기억을 수집 · 정리하고자 할 때, 집단인 

터뷰 혹은 설문(면접)조사 방식이 유용하다. 집단인터뷰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감당 

하기 어려운 대단히 방대하고 기술적인 작업이나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口 사진 및 필름자료; 사진기와 촬영기가 보급되면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하기 어 

려운 사실(사건)들도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록’ 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령, 

선교사들이 남긴 개화기 - 한말의 사진들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등에 관한 

이런 저런 필름들, 오래된 뉴스 필름 등은 어떤 기록자료나 구술자료보다도 당시의 

정황을 더 실감나게 보여준다 

펼름자료는 흔치 않으나 지방사회의 유지가(有志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옛사진들이 보존되어 있다. 가령 공주시가 1996년에 편찬한 r공주의 옛 

모습」(사진자료집)에는 일제시기 공주 유지가의 후손들이 기증한 여러 종류의 사진 

들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사진들은, 공주의 근대도시 발달사를 연구하 

는데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r의왕시 기초자료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왕시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상당량 수집된 것으로 보 

이는데, 잘 정리하면(사진집, 전시회) r시지」 편찬은 물론이고 교육자료 등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발표자는 우연한 기회에 공주의 한 유지가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공산성 쌍수 

정에서 촬영된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 당시 대 

부분의 유지들이 비슷한 복장(백구두 양복 맞보기안경 금줄시계 · 중절모)을 하 

고 있었다는 점, @ 유지들의 친목모임에는 의례 기생들이 동석했다는 점, @ 공주 

친목회를 상징하는 ‘마크(로고)’ 와 ‘깃발’ 이 있었다는 점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런 사실들은, 일제시기 지방유지들이 자신들 나름의 ‘공통의 취미나 기호생활’ 을 

하고 있었다는 점, 공주친목회가 대단히 ‘짜임새 있고 공식성이 강한 사회단체’ 였 

다는 점 등을 어떤 자료보다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진자료를 수집할 때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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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 대한 풍부한 배경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디 유물 · 유적 자료 ; 유물 · 유적자료는 전근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하지만 @ 

오래된 것(50년 이상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 

료가 아니라는 이유, @ 민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식민지 잔재라는 이유, @ 불온한 

역사(사회)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기저기서 심각한 훼손행위 

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식민지 잔재라는 이유로 조선총독부 

건물(중앙청)을 ‘과감하게’ 때려부순 것 철도청이 노근리 양민학살의 유일한 흔 

적이라 할수 있는 철교교각을 거리낌없이 콘크리트로 싸발라 버린 것 등은 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게다가 근현대의 유물 · 유적은 법적 보호는커녕 ‘문화재 (종합)지 

표조사’ 때조차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근현대의 유물 · 유적(건축물이나 도시공간구조, 생활시설이나 도구, 조형물 

이나 금석문)들은 상당수가 개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많아 보존과 활용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예들 들면 일제의 식민도시(군산, 

목포) 건설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 유적을 보호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될 수 밖 에 없다 하지만 근현대 유물 · 유적들은 새로운 역사학의 관점, 특히 최 

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문화사’ 나 ‘일상생활사’ 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록자 

료보다도 귀중한 자료일 수 있다. 

3. 향토(지역)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방법 

향토(지역) 자료는 형태와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전근대 

r地理誌」나 r울誌、」와는 달리 근현대 향토자료는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집과 정리는 물론이고 사료로서의 가치판단도 쉽지 않다. 더구나 지역연 

구의 寶庫라 할 수 있는 구전이나 인터뷰자료는 수집과 정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전문가와 전문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현대 지역자료를 제대로 수집 · 정리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 이 통과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 전문기관과 인력이 갖추어진 자료관이나 지방기록보존소가 

만틀어졌다고 해서 금방 지역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향토사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 예를 들 

면 지역단위의 ‘기록문화창달운동’ 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료 소멸이 대단히 빠르 

게 진전되고 있는 민담(소문)이나 인터뷰자료, 새김 글이나 조형물자료, 사진이나 

생활유품 자료 등을 수집 · 정리하는 작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향토사가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자료관이나 지방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김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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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강조했듯이 향토사 자료는 역사와 문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데,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눈여겨 

보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들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어떤 지-료가 더 중요한가’ 하는 판단도 대단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 

하면 다들 주녹이 들어 ‘나는 안되겠군’ 하고 지레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말 

한 안목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학문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뭇이 아니다. 

학문적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삶터에 대한 따듯한 시선이다. 이런 애 

정 어린 관심만 있다면 지역자료를 보는 안목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연 6 이웃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며 돕고 사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음 

을 안타까워 해본 사람 6 도시개발로 졸부가 된 이들의 왜곡된 욕망이나 비참한 

말로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6 아파트나 주식 등 각종 투기열몽에 휩쓸리다 결국 

패가망신했거나 삶의(일할) 의욕을 잃어 본 적이 있는 사람, 6 정부기관 유치, 도 

로 개설 국가자원의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의 이전투구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 

6 선거철이면 나타나 한바탕 야단법석을 떨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정치철새들 

을 무수히 지켜본 사람 6 인스턴트식품으로 넘쳐나는 밥상을 보면서 옛날의 자연 

식품을 그리워 해본 사람 6 성냥갑 같은 아파트단지를 내려다보면서 소담한 초가 

집과 옛 마을을 그리워 해 본 사람 6 사라져 가는 야생화나 야생동물에 한번이라 

도 애정 어린 시선을 주어본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안다. 관심과 애 

정이 있으면 안목과 지식은 저절로 생기며 또 안목과 지식이 생기면 자료수집과 

정리는 물론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절로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 

을밀이다. 

특정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친 뒤 향토사 연구자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자료목록을 만들거나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수집 

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데 가령 지역의 민족독립운동(예 

를 들면, 의병운동이나 3 · l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 할 경우, 이를 6 향 

토사 연구(혹은 시지 편찬)를 위한 기초자료, 6 독립유공자 발굴 및 현장 자료, 6 

교육관련 전시자료‘ 6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자료를 수집 정리하 

는 방댐이 달라져야 한다는 침이다. 즉 6 향토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는 ‘자료집’ 이나 ‘자료 소개 글’ 형태로 6 독립유공자 발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식(「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 에 맞는 형태로, 6 

유적지를 개발한다거나 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현장사업 자료로 활용할 경우는 안 

내 책자나 영상(비디오필름) 및 전자자료(이미지 파일) 형태로 6 교육자료로 활용 

할 경우는 수업지도안이나 답사안내책자 형태로 6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홍보비디오나 전자자료 형태로 수집자료를 재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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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분권 

과 분산이 만병통치약일리는 없다. 앞서 강조했듯이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 

히 여기는 시민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토에 대한 애정이나 지식이 없 

으면 위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단체 단위 

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하는 전문기관, 예를 들면 공공 

기록물관리법상의 ‘자료관’ 이나 ‘시사자료실’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의왕시 

의 경우는 과거의 역사문화 자원이 부족한 편이므로 과거보다는 현재 생산되고 있 

는 역사문화 자원(지역 지식정보)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그런 뒤 이런 기관들을 외국처럼 해당 사회의 공적 · 사적 기록을 모두 

수집 · 보존하는 말 그대로 ‘아카이므즈’ (기록보존소)나 역사 · 문화 · 정보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과 동시에 지역내의 각종 지역 지식정보 

를 네트워크화하는 노력을 병행시킬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기록문화 수준은 몰라 

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이 공포됨으로써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려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기록문 

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창달’하는 운동에 앞장서 

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주민이 나서서, !:::,, 지방내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공공기록물을 제 

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운동 !:::,,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해 

당지역의 모든 공적 · 사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 ·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운동 !:::,, 해당지역의 공사기록을 토대로 지역주민 스스 

로가 자기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말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지방사회의 자치문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 수준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 

른 무엇보다 먼저 향토사(지역) 자료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왜냐 

하면, 자신의 역사와 문화가 없는 지역은 과거뿐 만 아니라 미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자치단체 스스로의 신념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말은, 자치행 

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새겨들어 야 할 중요한 충고라 할 수 있다. 향 

토(지역) 자료를 잘 생산?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기본에 충실한 지방자 

치단체’ , ‘미래를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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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조창연(의왕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 행정의 문화화의 배경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은 자율 참여 분권이며 문화정책도 이와 같은 국정방향 

에 의해서 “새 예술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1)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중앙 

과 지방간의 정부간 관계(政府間 關係)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의 

해서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즉, 지방문화예술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자율, 그리고 

문화예술사무의 분권과 분산의 방향에 의해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고 볼 때 ,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 

원들의 문화적 마인드 즉 행정의 문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의 문화화’ (Cu lturalizati on of public admini stration)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깔려 있다. 즉 “문화의 시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나가스(長 

洲) 카나 가와縣 知事가 말한 “지방의 시대”로 상정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지방의 

자주성, 자치 확립으로의 웅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73년 오일쇼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와 함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비로소, “문화”를 재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오사 

카(大版) 만국박람회 후 칸사이(關西)지역에서는 ‘만국박람회에서 문화로’ 라는 캐 

치프레이가 등장했으며 1972년 오사카府는 “문화진흥연구회”의 조직과 기획부에 

문화진흥실을 두었다. 그리고 1975년 고오베(神戶)시는 “고오베 문화를 생각하는 

선상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효고(兵庫)현은 문화국 등을 설치하면서 칸사이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를 활발히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1977년 하코네(箱根)에서 저] 1회 전국문화행정연락회의를 계기로 “문화”를 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방문화행정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런데 ,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생겨난 문화행정은 文化廳的 文化, 사회교육 

적 문화, 혹은 문화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넓은 의미의 시민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문화행정을 촉진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된 문화담당 조직도 知事部局, 市長部局에 설치되어 종래의 

1)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4년 2월 19 일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댈에서 약 100 

명의 문화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며, 

펼자도 지역문화분과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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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사회교육 틀을 넘는 자리 매김을 하였다. 1975년 일본 효고현의 예에서 보듯이 기 

획부에 문화국이 설치되어 교육위원회로부터 예술문화행정을 위임받음과 함께, 餘

H탱課 , 縣民課 등 종래부터 지사부국에 있었던 업무를 통합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국이 기획부에 설치된 의미는 문화를 縣 全般의 것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행정의 문화화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있다. 

그 동안 “행정”은 “문화”와 너무 무관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행정”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는 행정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 

다. 더 나아가서 “행정의 문화화”는 행정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검토하게 되었다 

고볼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구성원, 공무원 자신이 문화적이어야 한다. 

즉 자치정부,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문화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문화행정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문화행정을 펼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가 쇠퇴하여 진다. 

II . 의왕시의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 기초지방의회선거와 광역지방의회선거의 실시와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8. 6. 4지방선거, 그리 

고 2002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도 점차 우리 

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금 까지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중앙에 눈을 돌리는 중앙 지향적 사고보다는 주민 

에게 눈을 돌리는 지방지향적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을 향한다고 해서 자치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은 종래의 官治型 行政을 自主的 市民型 行政으로 개선할 때만이 가능하 

다. 물론 여전히 뿌리갚은 중앙으로부터의 세로 분리형 행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점 

차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필요성에 따라 

서, 公힘.環境部門, 住民部門, 企땀lj部門, 文化藝術音I‘門, 쓰레기 부문 등의 조직들이 

조정 . 신설.통폐합 되고 있으며, 지방시민을 위한 자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자 

치, 그리고 자주적인 종합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고볼수있다. 

또한, 종합적 정책 능력의 조직으로서의 기획 조정 부문도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 

제로서의 자주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종합 

적 장기 계획의 책정과 회의의 소집 기타 잡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중앙으로부터의 뿔뿔이 흩어진 總分害lj型 행정에 대해서 착실히 지역 측면으로부 

터의 구도를 가진 횡적 리-인(Line)을 통해서 지역 행정에 새로운 질의 개녕을 포 

함하여 행정내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에 있어서 다른 기능도 포함하여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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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합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좁은 의미의 선거 

정치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대국적으로 지역 조성을 해 나가는 정 

책이 세워지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림 -1) 세로 분리형 문화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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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과거 관념적으로 언급했던 문화행정은 종래부터 있었던 00 행정, 즉 

도로행정, 건축행정, 민생행정 , 위생행정, 환경행정, 교육행정이라는 것들 가운데 

일련의 維分害lj型 行政의 하나로 보와 왔다(그림 -1 참조) , 

(그림 -2) 가로 분리형 행정의 문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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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의 문화행정은 과거 문화공보부와 현재의 문화관광부가 있으며, 이것 

은 앞서 언급했던 종합적인 정책 주체로서 지방자치행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의미 

보다는, 세로로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행정이 첨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문화화를 의미하는(그림 -2) 그 흐름이 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것이 지방자치제 속에서 發效縣’合된다. 그리고 문화화라는 움직임을 통해 각 維

分뽑lj型 行政은 지방자치제 행정으로서의 반성을 더하여 종합적인 정책 주체로서 

시민에게 행정을 서비스하게 되며 정부 조직인 각 部에서도 지방자치제 측면에서 

펼요한 정책을 취하도록 조정해 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경우는, 문화행정을 하는 곳이 문화적이니까, 다른 부문(Section)은 비문 

화행정, 비문화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문화공보과를 강화해도,어 

차피 행정속에서는 俠義의 문화행정 담당자만으로 끝나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 

더라도 큰일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는 維分害lj的으로 익숙한 용어가 아니 

며, 참된 의미에서 문화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화는 근본부 

터 행정 전체를 문화화 하지 않고는 문화행정을 행정의 문화화라는 말로 나타낼 

수없다. 

따라서 의왕시는 문화공보과에서 의왕시의 주요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 

왕시의 문화적 특성을 계발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의왕시 500여 공무원의 문화화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은 공무원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실미도”, 

“말죽거리 잔혹사” 등의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다. 

또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전에 사물패놀이를 관람한다든지 성악가의 음악을 듣는 

등의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왕시 공무원의 문화화에 상당한 도웅이 

될 것이다. 2) 

2)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 심재덕 전 수원시장 그리고 원혜영 전 부천시장은 이른 

바 문화시장과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화정책 담당자인 공무원들의 문화마인드를 강조하였다. 즉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회의시작 전에 사물패 놀이 등을 관람하고 회의를 시작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들 

에게 영화 티켓을 주고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랩을 마련 

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화적 마인드를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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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政의 文化化 原理

행정의 문화화란 “행정 전체를 문화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동적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과거 뛰어난 의 미와 본래의 취지에는 관심도 같지 않 

고, 오로지 안정과 무사 안일을 바라는 원리를 지나치게 우선시 한다든지, 행정 속 

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를 억누르고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 

한 의문을 통해서, 적어도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의 문화화가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작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종래 관료적 문화행정과 因習的 행정 

으로부터 한 번에 시민문화창조로 연결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관료적 행정행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화화가 先行 됨으로서, 행정의 문화 

화가가능하다고본다. 

(그림 -3) 

자주적 지자체 

• 
행정의 자기반성 

• 
일반행정 

인습적행정 

行政의 文化化의 Dynamism 

행정의 문화화 

• 

종래행정방식 

풍요로운지자체 
(시민문화의 장조) 

@@ 

• 협의의 
행정문화 

관료적 문화행정 

사이타마(원玉)땀은 행정의 문화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간성, 지역성,창조성, 

미관성 등 네 가지를 중점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소 다른 관점에서 행정의 문 

화화를 조직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해 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_54 의왕문화왈-



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첫째, 固定觀念의 排除와 柔軟한 事故다. 즉 “법령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 

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 전 

례가 없다 하더라도 적극 대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령 만능 주의, 전례 

만능주의, 그리고 중앙행정의 維分펌lj化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견하 

여 인간적인 자유로운 시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 積極的이며 용lj造的인 意愁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태 말을 들었다거나, 

윗사람이 말한다 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납득하고 또 적극적인 의욕을 가 

지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정착된 자치행정은 새로 

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는 의욕이 

필요하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흉내와 추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琮合的 視點의 確’立과 獨善性의 排除다. 독선적이고 자신의 틀에서 벗어 

나, 좀더 넓고 차별있는 행정, 시민생활과 그리고 세계와 우주로 까지 넓힘으로서 

시야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은 각 부서마다의 논리를 갖다 보면, 독선 

적이고 자신의 시야가 형성됨으로서 행정 현상을 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분할 

독선형에서 폭이 넓은 종합적 시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훨,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그 실현을 위한 행동이다. 시민에게 있 

어서 보다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며 찾아낸 가치는 이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 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또 인간적이고 전 시민적이며 미래적. 종합적 

인 시각을 갖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이 요구된다. 거기서 행정은 事案

의 처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을 현실화하는 장소가 되며 , 그 가치 

속에는 종래 행정에서 빠져 있던 아름다움과 유쾌함 그리고 전 인간적인 가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行政目的의 反省과 自治로부터의 재발견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목 

적에서 개별적인 행정목적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란 자주적. 주체적인 

시민이 자주와 공동의 힘에 의해서 보다 좋은 공동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풍부하 

게 하는 작업이며, 지자체행정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제작이고, 기술을 갖 

추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를 논하면 적어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 행정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 

다. 사이타마현 처럼 자신의 지역을 자신의 문제로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스스로 

가 스스로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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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는말 

이제 행정의 문화화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각 조직과 각 사람이 주체 

적인 문제로 수용하여 실천해 가야 한다. 문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앞에서 언급한 문화화의 원리로 움직이는 시민의 지방자치제이고, 

지역정책의 주체라면 별문제가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적극적인 반성 속에서 새 

로운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는 행정의 문화화 마인드도 없이, 단지 정책적인 의지 

하나만으로 문화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각 지방문화원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사랑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관의 정책사항이 

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의 집”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문화화” 보다는 “문화의 

행정화” 의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적선단체장 

이 들어서면서 지방문화예술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문화행정들이 

행정의 문화화 마인드가 전제되지 않은채 실시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일회성 문 

화행사”나 선거 때 “票를 얻기”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전락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문화예술진흥 사업만 추진하는데 집착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관료들이 “문화화” 마 

인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와 같이 의왕시 행정조직에 행정의 문화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왕시의 문화예 

술정책과 문화예슬진흥은 HIT!的인 행사가 아닌 생명력을 갖게 되며 , 15만 의왕시 

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향유하면서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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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켜있는 어정퀴 사이 사이 
.7.l I투 근 스c....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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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 살랑 바람을 일으켰다 

사랑으로 치장된 너풀거림은 

만남의 연을 놓아주고 싶어 

매듭진올을 

하나둘풀어해쳐 

풀풀 거 리는 바람에 날려 보냈다 

함께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였기에 

쌓여만가는 

갚아야 할 부채가 너무 많아 

부채살 그리움 난 부둥켜 안고 

그대로 

바람에 날려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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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먹인 한산모시 

씨 날같은설레임 

아른아른 막 꿈에서 깨어나 

바람처럼 가벼운 날개 하나로 

미로 같은골짜기 긴 

터널을 빠져 나와 끝없는 방랑 

뒤 집 앞기웃거리다 

월담하여 운명 같은遭遇 

함박꽃 소리 없는 웃음 속에 

한밤을 輪옳하고 

오느。 
2-C-

나비의 여행 

열 한세 고운삼베 올올이 엮어 싼 

치자 빛 향기 같은 

환상의 날개 위에 

짓눌린 고독을 털고 

가파른 언덕베기 물결 치는 싸리 꽃 

그 차가운 정조를 겁탈한다 

그렇게 잉태하고 가는봄 

얼룩팽이처럼 사나운 호랑나비 

초여름 흐드러진 들 꽃 찾아 

면-길 떠난다 

시민의 글 모음 

주영애 
의왕여성문학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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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썰며 

스
 

L 유
 

서
 

‘이런 거 먹으면 시집 두 번 간다’ 며 김치 밑퉁이를 아낌없이 잘라 버리던 친정 

어머니. 

김치를 사다 먹는 집이 많아진 요즘. 김치 한 포기 썰면서도 거기에 담아야 할 정 

성을 가르쳐 준 어머나 말씀이 결혼 후 큰 갈등없이 살수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식 낳고 20년. 마치 내 살의 한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친숙해 존재를 잊어 

버릴 때도 있는 남편이지만 밥을 남기거나 잔기침만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 

중한 사람이다. 이제는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것에 더 익숙해져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가 되었지만 신혼 때는 설 삭은 풋김치처럼 어우러지지 못 

하고 다투기도 했다-

결혼 5년째 되는 봄이었다. 

TV를 보며 누워 있는 남편에게 막내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종알종알 

바가지를 금었다. 듣다 못한 남편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장롱을 향해 주먹을 휘 

둘러 문짝에 사발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처음 보는 남편의 폭력에 가슴이 둥당 

거리고 정신은 혼미해졌다. 날 밝으면 끝장 내겠다고 몬눈으로 밤을 새는데 방안 

에 놓인 가구들이 새삼스레 정이 갔다. 살면서 하나 둘씩 애써 장만하고 손때 묻 

혀 가며 길들인 것들이다. 그렇게 정성들인 저것들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나 저 

녁때 먹은 김치가 속에서 요동을 치며 올라오는 듯 했다. 

어머 니는 딸의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하셨던 것일까 김치 담글 때 마다 속간을 

잘해야 김치 맛이 제대로 난다며 배추를 골고루 만지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결혼생활도 펄펄 살아 있는 객기를 숨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추가루와 배 

추가 서로 몸을 비벼대며 제살처럼 곰삭아 가듯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한집에서 지내는데 이만한 갈등도 없다면 영영 배추 따로 고추가루 따로 인 채로 

살수밖에 없다. 

부엌바닥에 주저앉은 채 새벽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다음날 아침 말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는데 둘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영상처럼 남 

편을 따라잡는다 참고 견디기보다 먼저 짜증을 내고 김이 생각하기 보다 감정을 

앞세워 싸웅을 거는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모든 투정을 침묵으로 지켜 주던 이 

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남편. 이 사람도 화낼 줄 안다는 게 분했고 배신감마저 들 

었지만 한쪽으로는 모든 생활을 내 위주로 살기위해 너무 들북았나 보다 자책감이 

들어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그 날 오후 ‘밥 먹었느냐’ 며 전화로 화해를 청했을 때 

두말없이 받아들였고 그 일로 인해 결혼 후 길고 길었던 자존심 싸움도 대충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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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구멍 난 장롱은 굶거나 썩지 않고 잘 아물어 전리품처럼 안방을 차지하고 

잇다. 그 상처에 참을 ‘인’ 자를 대신 써 붙여 놓고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들여다본다. 경솔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우리집의 보루이다. 요즘도 가끔 남 

편과 말다툼은 하지만 그 전처럼 크게 번지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무 

디어지고 기운이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혹시 40중반에 이르기 까지 김치 밑둥을 

잘라내고 먹은 덕분은 아니었을까. 

얼마 전 친구가 이흔했다며 찾아왔다. 애교 많고 자분자분한 성격을 가진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 잦아졌지만 곧 좋아질 것이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파경을 맞은 것이다 그 동안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살면 

서 얻은 무기력과 지나친 허탈감에 잠시 방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 낳고 살림에 묶여 사느라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이 그게 최 

선이라 믿고 살았는데 때 이르게 찾아온 갱년기가 발목을 잡았고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 힘들어 하는 친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만 

몰아 붙이며 폭력까지 휘둘러 대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으로 친구는 외출이 잦아졌 

고 술 마시는 날도 늘어났고 점점 멀어지는 남편과의 간격을 좁힐 수 없어 결국 따 

경을 맞고 말았단다. 

요즘 젊은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황 

혼이혼도 늘어 가는 추세라는 기사를 먼 나라 흥미거리처럼 읽었는데 막상 내 주 

번에서 일어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함께 웃고 울었던 많은 시간들을 찢어 

내고 오려 내는 아푼 작업을 감내하면서까지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친구 

를 생각하며 밑둥을 깔끔하게 잘라내고 김치를 씬다. 

어린 딸에게 작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큰일을 무리없이 해낸다는 가르침을 김치 

한 포기로 전하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다. 

가지런히 씬 김치를 모양있게 담듯 친구의 일상도 곰삭은 김치처럼 자리잡아 가 

기를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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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잠자리에든 아이들 사이를 파고 들었다. 귀찮다고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엄마랑 자겠다며 서로 꿀어안는다. 

아이들 사이에 누워 있으니 그 동안의 일들이 아득한 옛일처럼 떠올라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아이들보다 몸집이나 키는 크지만 외모에는 유난히 둔한 작은아이. 

거울을 보거나 예쁜 옷을 탐내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나 더 편한 곳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런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내 의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게으름을 피웠다. 아이들 것과 색깔만 다른데 이상하다 싶 

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엄마 것이라 좋다고 한다. 집을 자주 비우는 엄마대신 그 

의자에 앉아 엄마의 정을 느껴보려 했던 아이의 마음이 보여 가슴이 뭉클했다. 

내게도 좋은 옷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엄마의 품속이 더 그리웠던 어린 시절이 있 

었다. 

장남인 아버지가 분가하면서 유난히 사람 잘 따르고 붙임성이 좋았던 나를 할머니 

말벗이나 하라며 떼어놓았고 부모님품속에서 응석이나 피울 나이에 혼자 가족과 떨 

어져 외롭게 자랐다. 할머니와 살던 집은 둥그런 성당지붕이 대청마루 사이로 보이 

는 성북동 산기숨에 있었다 뒤엿뒤엿 해가 질 무렵 저녁 준비를 하느라 집집마다 

굴묵에서 연기가 바쁘게 피어오르고 비둘기조차 제집 찾아 앉느라 성당지붕 위를 

벙벙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불현듯 엄마 얼굴이 떠올라 훌쩍였다. 

홍역으로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도 엄마대신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젖꼭지를 

더듬으며 열을 식혔다. 변변한 친구하나없이 어른들 손에서 자라다보니 언제부터인 

가 사람들과 어울리는걸 싫어하게 되었고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얘기하는 재미에 빠 

져 들었다. 거울 속에다 집을 집을 지어놓았고 가족을 그려 넣었다- 그렇게 종일 거 

울과 중얼거리며 놀다 지치면 잠이 들었다. 그 버릇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요즘 

도 화장 할 때면 가끔씩 거울 속에 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되도록이면 곁을 비우지 않으려 했지만 

남펀이 가져다 주는 뻔한 봉급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조급증이 일었다. 그러다 작은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쯤 부업 삼아 학교 앞 

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다, 장사는 제법 잘됐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손님으로 오는 아이들에게는 상냥한 웃음과 다정한 말투로 대하면서도 어쩌다 내 

아이들이 가게에서 얼쩡거리면 얼른 집에 가라며 눈을 부라렸다. 울상이 되어 돌아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가엽기는 했지만 뒤쫓아가 달래 줄 수는 없었다. 늘 다른 아 

이들 속에 둘러 쌓여 있는 엄마를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아이들. 부업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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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빈자리가 생겼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 씻고 잠들기 바빠 아 

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줄 몰랐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제법 철이 들어 

있었지만 한참 엄마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했던 작은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날로 

산만해졌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습능력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졌다. 학습은 

커녕 학교생활에 적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로 점점 변해갔다 

결단이 필요했다. 여유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지만 얻는 것보 

다 잃는 것이 더 많아 가게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가정에 평화 

가 찾아온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엄마에게 다가서지 않았고 늘 주변을 벙벙 

돌기만 할뿐이었다. 학교생활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만 늘어 가던 어느 

날, TV에서 따돌림 받는 아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고민은 놀라운 것이었다. 공동으로 하는 과제나 숙제를 할 때 같이할 

친구가 없어서 애를 먹기도 하고 그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뒤에서 비난 

하거나 노골적으로 욕하는 친구들 때문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그저 참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화가 죽고 싶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하게 지내 

던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심지어 집이 같은 방향이어도 일부러 먼길로 돌아가 

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세력을 가진 아이를 중심으 

로 뭉쳐 다니며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집단 따돌림을 하지만 따돌림 

받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께 자신! 이 따돌림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수치심과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 

로 변하기도 했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도 있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 

하고 두서없이 떠들어대기도 하고 온몸을 흔들어 대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 

들과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유를 서툴게 말하고 있었다. 

PD는 그 프로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다. ‘가해하는 학생이나 당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조사해보았더니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었으며 그것은 

곳 방치로 이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관심은 자녀와 

벽을 쌓는 일이며 그것은 곧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고 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다. 저 화면 속의 일들이 언제 내 일로 다가올지 아무 

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때부터 둘 사이에 생긴 벽을 허물기 위해 접근해 보았지만 그 벽은 생각이상 

으로 벌어져 있었고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았다. 가까운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 

갔다. 환심을 사기위해 미술관이며 박물관 놀이동산으로 이 곳 저 곳 정신없이 쏘 

다나며 노력했지만 어디를 가도 답답한 벽뿐이었고 엄마가 내민 손을 잡아 주는데 

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예쁜 중 

학생이 되어있다 이제는 제법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보인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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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마에게 웃으며 농담을 걸어 올 때면 더없이 기쁘다. 

어릴 적 막연히 엄마를 그리워하며 거울을 보며 자라다 막상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서먹서먹해 선뭇 다가서지 못했고 그런 채로 어른이 되어버린 나처 

럼, 아이도 그렇게 자랄까 염려가 되었는데 다행히 지난 시간의 그림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달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가 예쁘기만 하다. 

그 동안 편안한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어떻게 그 마 

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아이들과 하룻밤 보내며 속마음을 전해야 겠다 

마음 먹고 아이들 옆에 자리를 폈다. 싫다고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서로 품 속을 

파고드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고맙기만 하다. 

어느새 곤하게 잠든 아이들.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지치고 의기 소침해 있을 때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고 기뿔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들 때 그 즐거움을 받아 주며 무슨 이유로든 나를 찾지 않 

을 때 그것을 눈치채고 먼저 걱정해주는 그래서 언제나 지친 몸을 기대 앉을 수 있 

는 그런 의자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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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답사후기 

문화, 역사를 알고 난후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었어요 

신 정 애 

십여 년 전 가을 결혼을 하고 의왕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만 살다가 공기 맘고 아름 

다운 모락산 기숨으로 온 후 어느 날 새신랑(?)이 날렵하게 감나무에 올라가 따다주 

는 달콤한 감 맛과 토실토실한 밤송이에서 쑥쑥 꺼내주는 밤 맛에 그만 너무 반해서 

의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푹 취해 살면서 어느새 아기엄마가 되고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 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익 

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던 중 마침 의왕문화원 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시민을 대 

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기 향토역사문화학교의 「답사와 함께 우리고장 바로 알기」 에 참가하여 ‘우리 

고장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를 시작으로 우리 고장의 각 지명의 

유래와 전설에 대해서도 배웠고 의왕시의 문화재와 유적을 답사하고 대보름날에는 

문화원 앞 논에서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도 하였습니다. 

풍물패와 함께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며 얻어옹 갖가지 나물과 오곡밥 등을 큰 그릇 

에 넣어 함께 쓴쓴 비벼 나누어 먹으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을 했던 것은 아이는 

물론 내게도 아주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달집에 관한 유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달집이 고 

루 잘 타오르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하고 달집이 

타면서 넘어지는 쪽의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달집 속에 넣은 대나무가 불에 타면서 터지는 소리에 마을의 악귀들이 달아난 

다고 하며 논에서 달집을 태우면 그 논의 농사가 잘된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한번씩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라는 3차에 걸친 답사 

프로그랩에 아이와 함께 참가하여 l차 청계지역의 유적답사를 시작, 2차는 고천, 오 

전동 지역 3차는 부곡동 지역을 답사하며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영규 소장님과 연구 

위원이신 우성고등학교 조준구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실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계사에 답사를 갔을 때는 청계사의 주지스님이신 성행스님께서 친히 나오 

셔서 청계사의 역사를 설명해주셨고 부곡에 위치한 안자묘를 답사 할 때는 안향 선 

생의 후손이신 안재찬님께서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의관을 차려 입고 나오셔서 

친절히 맞아주시며, 안향 선생의 업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임영대군 을 모 

신 묘와 사당에 들렀을 때도 임영대군 의 18대 종손이신 이택님 께서 나오셔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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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을 위해 조선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의 자랑인 철도박물관을 비롯해서 하우현 성당, 오봉산의 고인 

돌, 정조께서 화성에 행차하실 때 쉬어 가셨다는 사근행궁 터 , 근대 학계의 대학자 

이신 이희승 박사님의 생가 터 큰 업적을 남기신 조상님들의 신도비등 을 두루 답 

사하며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 

니다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통해 우리 시의 유적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무엇 

보다 아이와 함께 의왕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듬쁜 즐기며 의왕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수업 중 사회 과목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득 안 

고 있는도시입니다. 

최근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를 찾아 의왕시로 이주해 오는 많은 시민들이 의 

왕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의왕시의 시 

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소 에서는 시민들과 

더욱 밀접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눈부신 활약과 번창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의왕 문화원장님께 감사 드리며 향토문화연구소의 소 

장님과 여러 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66 의왕문화원 



2003년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답사후기 

가을을찾아서 

;ζ 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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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월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라는 제목 하에 진행된 답사에 초등학 

교 3학년인 둘째 아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답사는 우리 의왕 지역에 맞추어 

1차는 청계지역, 2차는 고천지역, 3차는 부곡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불행히 

1차 답사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2,3차 답사를 하면서 1차 답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되었다. 

지금의 고천동사무소와 그 주변지역이 예전에는 사근행궁 터 였다고 한다 조선 

22대 정조가 부왕인 사도세자의 능이 위치한 수원에 행차할 때 쉬었다가 가던 행궁 

이 있던 곳이 지금은 정조의 효행을 기리는 기념비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을 뿐 

이었다 그나마 많은 주차로 인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 

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 시절 행궁의 크기며 왕 행차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정조대왕이 11차에 걸친 수원으로의 능 행차 중 5번을 이 곳 사근행궁에서 

머물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유서 갚은 곳에 안내판 하나 없고 기념물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돼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여기에 비해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에 

있는 지지대 고개에는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는 200년이상된 지지대비가 있 

고 그 아래 효행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효행기념관에는 유물뿐만이 아닌 정조 

대왕의 효행일화가 글로 전시되어 있는 등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 의왕시와 수원시가 크게 대조가 되었다. 

고천동에서 백운산 쪽으로 길게 이어진 왕곡동은 청풍 김씨의 집성촌이다. 그래 

서 그곳은 조선시대 명재상 김인백 김유등 청풍 김씨 가문의 이름난 분들의 신도 

비, 묘소가 많고 보존도 잘되어 있었다. 백운산 아래에는 청풍 김씨 조상께 제를 지 

내는 제실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백운산 능선에 있는 백운사는 고종 

32년에 청풍 김씨 종중에서 세웠으며 경기도 지정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있다. 마을 

중앙에는 오백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청풍 김씨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지금은 신축을 해서 이전한 마을회관이 은행나무 근처에 있었고, 왕곡 

동의 모든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조의 화성 축성에 사용한 기와 

와 벽돌을 만들었던 와벽소도 이곳 왕곡동에 몇 군데가 소재해 있었고 지금도 큰 벽 

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렇듯 왕곡동 일대는 옛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곳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답사기 

회가 없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백운산 아래 너무나 아름답 

게 자리 잡고 있는 왕림(왕곡동)마을, 이곳도 머지 않아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 

진다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 왔다. 

의왕시청을 품에 안고 있는 오봉산. 산봉우리가 다섯 개라 오봉산이라고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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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다. 당동방향에서 오봉산을 오르 

다 산 중턱에 고인돌이 있었는데 언돗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돌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 보니 그 느낌이 다르게 다 

가왔다. 아이들도 신기해서 재차 만져보곤 하였다. 아이들도 다음에 이 고인돌을 

다시 접하게 될 때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百間ι不如-見’ 이라고 비디오를 보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 간접적 체험 

을 하는 것 보다는 역시 직접 느끼고 체험을 해야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답사를 통 

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이 또한 답사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어른, 아이 함께 

참석한 이번 답사진행은 어른들에게는 괜찮지만 아이들한태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 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의 문화,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답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여러 날 

답사를 위해 애쓰셨던 선생님들과 동행한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 68 의왕문화원 



2003년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답사후기 

나의 사랑의왕 

임 영 희 

현재 인구 약 15만의 우리 의왕시는 어떻게 생겼었고, 어느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고인돌하면 주로 평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사방 모두가 정교하게 다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질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덮개돌 윗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지면서 자손을 얻기 위해 기원 

했던 2∼3cm 정도 여러 개의 성혈을 볼 수 있다, 

그런 고인돌과 성혈을 확인해 보며 , 어른신 · 아이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 하였다.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에서 ‘아! 정말 우리 지역에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같은 우리 지역의 좋은 공기 · 문화유적들을 보면서 평 

소 관심 없이 생활해 왔던 것이 부끄러웠다. 이후부터는 지역의 문화재에 먼저 관 

심을 갖고 직접 다녀보고, 이렇게 좋은 내 고장 의왕 대해 자부심을 갖고 널리 알리 

고자한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 

성에 있는 현륭원으로 옮겼다. 왕을 모시고 가던 중 이곳 사근행궁에서 쉬어 갔다 

고 한다. 이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곳은 동사무소로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시민들이 이 

용하고 있다. 아주 작은 표석 하나가 있어 이곳이 효도대왕으로 알려진 정조대왕이 

쉬었다 가던 곳임을 알려 줄뿐이다. 

아쉬운 점은 정조의 효행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지만 주차문제로 인해 알 수도 없 

다는것이다. 

정조는 그 후에도 수 차례 이곳 사근행궁을 들렸는데,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는 대 

단한 볼거리였을 것이다 효행로라는 이정표를 보았을 때 미루어 마음이 따뭇한 

정조의 지극한 효행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곳이 꿈나 

무인 어린이들에게도 견학의 장소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사근행궁 

에 관련된 사진이나 문헌 등이 남아 있는 게 전혀 없어 당시의 모습은 자세히 알 수 

없고, 추측해 볼 따름이어서 아쉬웠다 .. 

의왕을 빛낸 인물로 국어대사전을 편저한 국어학 연구에 선구자이신 일석 이희승 

박사의 생가 주변에 시 나무인 커다란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정도 있었는데 , 전쟁 

때 이 느티나무를 일본사람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모두 베어버렸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소유하신 분이 거주하면서 부분적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원래의 구조 모습은 

사라졌다. 그동안 보존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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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하면 가 볼만한 곳으로 푸른 용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 

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청룡산이라고 불리던 청계산이 있다‘ 

청계산 중턱에 자리한 청계사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 

실되고, 사찰령에 폐사 당하고, 화재로 사찰이 모두 소실되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서야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곳에서 문 아래 펼쳐진 의왕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의왕지역에 

희망이 보이고, 인간이라면 살고 싶은 곳,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왕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겸재 김유 선생 김정의 묘에도 가보았지만 신도비가 있 

는 곳은 숲 속 산기숨에 있어 미처 가보질 못했다. 입구에 제대로 된 이정표, 정리 

된 진입도로등 개선할 점이 많아 보였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의왕에 살면서 예전부터 구석구석 가보고 싶고, 알고도 싶 

었던 일들을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 좋았다. 이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싶다. 

다행히도 이런 기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내 고장 연구 

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시 한번 앞장서서 연구에 전념하신 

분들의 사랑으로 내고장의 문화유적을 쉽게 답사함으로써 바로 알게 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어 우리 시를 알 

아 가는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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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사편찬위원회 사업보고(중간보고) 

박 철 하 (시사 상임위원) 

1. 의왕시사편찬위원회 결성과정 

1)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및 의왕문화원 위탁 

의왕시사편찬위원회 결성을 위한 움직 임은 1989년 1월 1일 조례 제0006호로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5월, 1998년 10월, 2001년 7월과 10월 거듭 조례를 수정 보완한 뒤 

2002년 4월 현재의 조례로 개정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왕시에서는 2002년 1월 r의왕시사」의 펀찬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시 , 군의 시사편 

찬 과정을 견학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4월 2 

일자로 〈의왕시사펀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발표하고, 5월에 〈의왕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사편찬 사업을 의왕문화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시사편찬위원 및 상임위원 · 연구원 위촉 

의왕시에서는 2002년 5월 상임위원 연구원 모집 공고 및 의왕시사펀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안을 의왕시, 시의회, 문화원, 고천동, 청계 

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의왕시 거주자) 및 연구원은 시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공모함 

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7월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회 

의가 개최되었으며 , 시장에 의해 편찬위원 8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제1차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1명을 결정 위촉하고 사업추진을 의왕문화 

원으로 이관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의왕문화원 향토자료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 

다. 회의에서는 편찬위원 2명을 추가 결정하였으며 연구원 1명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달 시장에 의해 추가 펀찬위원 및 연구원이 위촉됨으로써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 

화연구실에 시사편찬사무를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의왕시사편찬위원회는 2002년 7월 제 1차 편찬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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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최종 완료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은 다 

음과같습니다. 

。 위원장 ; 이명규(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한양대 교수 역임/청계통) 

。 부위원장 ; 박영호(전 의왕읍장/고천동) 

。 펀찬위원 ; 박치순(부시장),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박상용(시의원) 

박용하(문화원장), 이택(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종손/내손동) 

유지웅(전 경기도농업기술원장/오전동) 

이규봉(전 부곡신용협동조합 이사장/부곡동) 

김영식(청풍김씨 청평군파 총무/왕곡동) 

。 상임위원 ; 박철하(문학박사/숭실대 강사) 

。 연구원 ; 류현희(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경기대 강사) 

2. 시사면찬위원회 사업내용 

1) 사업의 구성 

(1) 사업개요 

r의왕시사」의 편찬은 총예산 5억 7 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r의왕시사」는 모두 7권 (4 × 6배판 양장본)으 

로 각 권마다 40(〕쪽 내외이며 총 2 000부(CD-ROM 제작)를 제작할 예정입니 

다-
(2)r의왕시사」의 구성 

r의왕시사」의 편찬범위는 2003년 현재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기 

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r의왕시 

사」의 각권의 구성을 보면, 제 1권/의왕시의 삶터와 발자취;자연과 역사, 제2권/ 

의왕시의 사람과 삶의 흔적;인물과 문화유산 제3권/의왕시의 삶의 틀과 살림살 

이;현대 정치와 경제, 제4권/의왕시민의 삶의 얼개와 누림;현대 사회와 문화, 제 

5권/의왕시의 마을이야기 제6권/사진으로 보는 의왕시의 근현대 100년, 제 7권/ 

의왕시사 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사업 예산 및 사업 수행 현황(2002.10∼2003.12) 

(1) 사업예산 및 예산 집행현황 

r의왕시사」의 총 사업예산은 5억 7,9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3,080만 

원, 2003년도에는 1억 4,5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에 2억 

2,352만 4천원, 2005년도에 1억 7,952만 6천원이 집행될 예정입나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의 예산 집행은 사무비품 구입 및 인건비, 사진촬영을 

비롯해 마을기 초자료조사(2003.1∼ 2003.5), 민속자료조사(2003 . 6∼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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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정리된 개인소장 자료의 복사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한 각 

기관에 소장된 의왕관련 자료 조사 및 복사, 심포지엄 개최, 집필자 계약 등을 중 

심으로 이뤄졌습니다. 

(2) 대표적인 사업 내용(2002.10∼2003.12)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시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먼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세 명의 연구자와 상임 

위원 및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의왕지역 마을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개월 동안 보충조사를 거친 뒤 5월에 《 r의왕시사」 편찬을 위한 의왕시 기초자 

료 조사보고서 ~ (169쪽 분량)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6월부터는 2004년 5 

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을 예정으로 민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연 

구자들이 의왕시 전역을 다니며 인터뷰 및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04년 6월경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 

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집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 및 수집한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책 및 문서류 ; 고도서 50(〕여 권(시사편찬위원회에 복사 보관/100권) , 

문서류 300여 점 

。 사진류 ; 3천여 점(사진제공자 60여 명 /1930년대∼2003년 , 

시사면찬위원회 스캔 보관) 

。 인터뷰 : 51명(청계동/9명, 내손동/2 명 , 오전동/14명, 고천동17 명, 

왕곡동/6 명, 부곡동/13 명)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각종 의왕지역 기관행사와 마을 행사, 자연마을, 

산과 계곡, 꽃, 새 , 나무, 문화재, 묘역 및 비문 등 

이상의 자료 수집은 각 지역의 편찬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가능했습니 

다 편찬위원장을 비롯해 편찬위원은 물론 개별 소장자가 의왕지역 관련 자료들 

을 직접 시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 민속 관련 유물 

들이 시사편찬위원회와 문화원에 기증된 경우도 있습니다. 

3 . 향후일정 

그동안 시사펀찬위원회에서는r의왕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수 

집을 비롯해 기획, 목차구성, 집펼자 선정 및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 

니다. 향후에는 원고의 수집 및 교열 · 교정을 거친 뒤 인쇄하여 r의왕시사」와 CD

ROM을 발행 및 제작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 될 것입니다.r의왕시사」를 발행 

하기에 앞서 반드시 r의왕시사」의 열람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강의 업무 내용은 심포지엄 개최, 원고수집 , 교열 및 교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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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인쇄, CD-ROM 기획 및 제작,r의왕시사」 발행 및 출판기념, 시사면찬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등입니다. 이외에도 의왕지역의 자료조사 및 인터뷰는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 의왕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의 발굴 및 자료수집 

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의왕시사」 편찬 이후의 바램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r의왕시사」를 일반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읽는 시사’ 에 머물지 않고 ‘보는 시사’ 가 되도록 할 것 

입니다. 

특히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r의왕시사」의 펀찬이 의왕시는 물론 의왕시민에게 소 

중한 자산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충실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 

망을 내놓음으로써 지역문화 정책은 물론 각 분야별 시정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r의왕시사」가 발간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역사문 

화 교육 및 체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r의왕시사」의 펀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행정력, 시민 

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시스댐의 구축으로까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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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및행사명 일 시 장 -人..... 내용및추진결과 비 고 

1. 문화원임원및 。 원 장; 1명 의왕문화원 

회원현황 。 부원장. 2명 회원및임원 

。 이 사; 20명 

。 감 사; 2명 

。 회원수; 307명 

2. 회의 개최 1월 21일 。 총6회이사회개최 임원회의 

(이사회,총회) 4월 3일 。정기총회 (2/19) 

7월 8일 。 선거관리위원회 개최(8/21) 

8월 21일 의왕문회원 。 문화원 원장 선출(9/19) 

10월 27일 。 (2대박용하원장 재임) 

12월 23일 

3. 운영위원회의개최 3월 25일 。 문화원운영위원회의 

9월 16일 의왕문화원 。(이사회 회의 준비 및 문화원 

11월 27일 운영방향에대한논의) 

4. 문화원연합회및 1월 28일 문회원연합회 。 제42차정기총회 원장 

경기도지회회의 2월 25일 경기도지회 。 도지회이사회 원장 

3월 6일 경기도지회 。 도지회정기총회 원장 

5월 20일 경기도지회 。 도지회 임시총회 원장 

11월 24일 올림픽파크댈 。 전국문화원장연찬회 

5. 관내학교우수졸업생표창 2월6-27일 관내학교 。 11개교 17명-영한사전1권 원장,사무국장 

6 향토문화연구소회의 3월 5일 。 향토문화연구소 총회(3/5) 향토문화 

5월 2일 。 향토유적답사관련건협의 연구소위원 

7월 18일 의왕문화원 。 ‘의왕의 인물과유적을 찾아서’ 사무국장 

8월 12일 포스터제작협의 사무간사 

11월 16일 。 문화유적 이정표 제작 건 

7. 명생학습관회의 2월 20일 교육정보원 。 평생학습관 운영, 정보센터계획 사무국장 

5월29-30일 경기도지회 。 회솔조사 사무간사 

10월 22일 정보연구원 。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12월 9일 의왕문화원 。 의왕시 관내 평생학습관관계자 연수 

8. 직원연수(교육) 4월 18일 경기도지회 。 ;경기도지회 원장연수(수원) 사무국장 

7월 23일 경기도지회 。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연수 사무간사 

8월25-27일 국립중앙 。 문화관광부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청소년수련관 주관 문화원직원 직무연수 

9. 강사회의개최 12월 5일 。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강사 4명 

12월 26일 의왕문화원 。 교육및업무협조회의 사무국장 

。 문화학교 수료식 협조 회의 사무간사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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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의왕문화원 사업실적 

、↓

애 

..J 

이 

.J 

\• 

이 

사업및행사명 일 시 

10‘ 문화진흥학술회의 3월 12일 

및문화유적답사 5월 16일 

참가 5월 22일 

8월 10일 

9월 21일 

10월 19일 

11월 16일 

11. 경기문화재단 8월 25일 

학솔세미나 10월 22일 

12. 제4회 의왕단오제 6월 4일 

(음력5월5일) 

13‘ 제1회 여성 기예 대회 7월 l일 

14. 소년소녀합창단발표회 6월 20일 

I 12월 19일 

15. 제3회 백운서예대전 7월- 9월 

시상식및작품전시회 

16. 문화원개원4주년기념 9월 29일 

기념식및행사 

17. 제2회 백운예술제 10월 3일 

(옛길걷기대회) 

18. 제7회 청소년음악제 11월 29일 

19, 송년음악회 

장 -까i‘- 내용 및추진결과 비 고 

표레스센터 。 문화, 역사만들기 토론회 원장 

경기도 이천 。 향토문화유적답사 부원장 

경기도파주시 。 회원문화유적답사 임직원 외 90명참가 사무국장 

화성시궁평리 。 여름갯벌탐사 회원 및 직원 

의왕 내손,청계 。 회원 및 임직원 35여명 

의왕오전,고천 。 회원 및 임직원 40여명 

의왕부곡동 。 회원 및 임직원 40여명 

경기문화재단 。 무대공연작품 상반기 평가회 원장 

경기문화재단 。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 사무국장 

고천체육공원 。 단오고사,국악공연,전통축구,씨름대회 의왕문화원 

。 의왕시민 1,000여명 참석 

。 6/18. 행사 평가회 

청계사일원 。 성인사군자, 산수화반 13명 참가 문화학교 

문화원 3층강당 。 제6회 정기연주회 의왕문화원 

。 제7회 정기연주회 - 송년음악회 소년소녀합창단 
。 7/11: 사전협의회 | 의왕문화원 문화원 3층강당 

지하전시실 。 9/ 3.작품심사 

。 9/ 6 .현장휘호 

。 9/ 9 심사발표(입,J..ol-289명) 

。 9/29-10/3 ‘ 시상식 및 작품전시 

문화원 3층강당 。 개원기념식 의왕문회원 

지하주차장 。 백운서예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백운호수주변 。 6/10 : 백운예술제 간담회 의왕문화원 

(오메기,능안, 。 7/15: 사전협의회 

백운호수) 。 9/16: 추진위원회 회의(1차) 

。 9/24: 추진위원회 회의(2차) 

。 10/22: 백운예술제 평가회 
문화원 3층강당 。 11/3-5 접수마감(62팀 참가) 학원연합회 

。 21팀 수상(시장, 의장,장 교상육장) | 
문화원장,학원연합회 

문화원 3층강당 。 뮤지컬 하이라이 E(뮤즈) ] 문화익짚-

。 어울림공연 

폐 。시민때영공연관람 
20. 문화학교수료식 12월 2 문화원 3층강당 。 한F국문화학교 수료 : 67명 의왕문화원 

J 및작품발표회 문화원 2층관람실 。 의왕문화학교 수료 18명 

。 총 85명수료 

。 공로상 21명(성인9명,아동12명) 

。 임원및가족 150명 참석 및관람 

21. 문화원종무식 12월 31일 의왕문화원 。 2003년도 문화원 업무 종료 

「I、 76 의왕문화원 - -



※ 의왕문화원 기구표 

감 사 

문화의 집 
시사편찬 

위원회 

의왕문화원장 

사무국 

의왕문화원 
청소년 

상담실 

의왕문화원 기구표 

이 사 회 

향토문화 

연구소 

청소년 

공부방 

의왕문화원 7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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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다g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직 급| 성 며 。

원 장 | 박용하 

부원장 l 김강호 

이 

이동수 

사 | 정진우 

이규항 

마영득 

심의식 

음정배 

고경덕 

이덕형 

이종훈 

박용일 

。 j.).λ1-
7「 l」 。

유지웅 

최동현 

김동호 

지영호 

윤용접 

앓뚫{ 
김상돈 

신동교 

박용운 

감 사 | 리진호 

백운석 

@」&의왕문화원 

동E 
」

c 핸 전화변호 
;ζ 

-「
까、 
--"-- 비고 



※ 회원현황 

I> 동별 

동 별 인구수 

고천,왕곡동 14,968명 

부곡동 28,038명 

오전동 39, 555명 
」-----

내손동 54,139명 

청계,포일, 학의동 6,688명 

기타 

겨l 143, 388명 

I> 남, 여 및 가입유형별 

구 -닙<!: 고천동 「님-= 3규l%「 

남 13 12 

여 19 34 

임 원4 7구 2 
답 사 4 19 

탐 사 7 5 

의미회 1 

어울림 1 

한국무용 

기 타 끄 14 

-까4、- 계 30 41 

서 여l 4 

사군자 1 

민 요 1 
’-------산수화 1 

-%- 경 I그를 

-까4、- 겨l 2 5 

합 겨l 32 46 

의왕문화원 회원 현황 

(기준일 : 2003. 12. 31.) 

비 회원수 회 원 -ι「‘ 비 고 

(2002년 이젠 (2003넨 회원가입율(%) 

34명 32명 0.23% 

34명 46명 0.16% 

108명 133명 0.34% 

27명 40명 0.07% 

10명 18명 0.27% 

41명 38명 타지역거주,익명가입 

254명 307명 0.21% 

(기준일 : 2003. 12 . 31.) 

오전통 내손동 청계동 기 타 합 계 

31 11 13 탁움 100 

102 29 5 207 

8 1 3 4 25 

52 15 2 1 93 

16 2 30 

3 2 2 8 

2 9 12 

2 3 4 9 

21 6 9 7 68 

104 27 14 29 245 

5 4 1 14 

7 2 2 6 18 

3 2 6 

3 5 2 2 13 

11 11 

29 13 4 9 62 

133 40 18 38 307 

의왕문화원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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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실적 

사업및행사명 일 장 -까」-、 내용및추진결과 비 고 

1. 향토문화연구소 。 소 01-‘ -· 1명 

임원및위원 。 부 소 장. 1명 

。 연구위원 : 16명 

。 감 사. 2명 

2. 회의 개최 3월 5일 | 의왕문화원 。 향토문화연구소 총회(3/5) I 소장 부소장 
(연구소총회, 회의) 5월 2일 사무국 。 향토유적답사 관련건 협의 연구소위원 

7월 18일 문화관람실 。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사무국장 

8월 12일 포스터제작협의 사무간사 

11월 16일 。 문화유적 이정표 제작 건 

。 11/16 회의 . 이명규 소장 재임 

정진우부소장선출 

3. 편집위원회의개최 12월 7일 의왕문화원 。 의왕문화 2집 발간 회의 의왕문화 

12월 29일 。 편집위원재구성 2집 편집회의 

。 내용구성, 집필자선정 등 

4. 끽왕의 인물과 유적을 10월 25일 1차 。 청계사 관내 기관, 

찾아서’ 포스터배부 11월 25일 2차 。 백운사 단 체,학교등 

12월 28일 3차 。 임영대군 110곳 배부 

5. 향토문화유적답사 10월 25일 1차 36명참가 。 청계, 내손동지역 직원및 

‘의왕의 인물과유적을찾아서’ 11월 25일 2차 40명 참가 。 고천,오전통지역 관내 시민 

12월 28일 3차 42명참가 。 부곡동지역 

6. 시장초청간담회 10월 30일 의왕문화원 。

~、 80 의왕문화원 



의왕문화원의 설립 

의왕문화원의 설립 

의왕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홍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 중 1999 

년 8월 6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인가되어 1999년 9월 29 일 개원한 특별공익법인 

(정부재정 지원기관)이다. 또한 2000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 문화학교 

를 인가 받았으며, 2001년 4월 6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지역 평생학습 

관으로 지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관할 법인이며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금을 받아 법 

률에 의해 지역고유의 문화개발, 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사업과 향토사의 조사 연 

구 및 자료의 수집 · 보존을 하며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하고 있다. 

1999 /02 I 23 문화원 설립 및 발기인 창립총회 

-위원장;박용하 

- 추진위원 ; 정진우, 김강호, 박용일, 이양수, 심철진, 황순원, 고경덕 

- 사무국장 ; 음정배 

- 오전동 413-1 의왕복지회관 2층 건물마련 

1999 I 03 I 10 설립기금 마련 논의 

1999 I 05 I 30 의왕문화원 창립 발기인 총회 
- 정관채택 

- 이사선임 23 명 

- 임원선출 

(원장 박용하, 부원장 김강호, 이동수, 감사 박용일, 이양수, 사무국장 음정배) 

1999 I 07 I 13 문화복지 회관 개관식 

의왕문화원 설립 

2000 I 01 I 15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2000 I 01 I 20 200<〕년도 이사회 정기총회(사업계획 세부안건 심의등) 

2000 I 02 I 22 제 1회 문화강좌 수료식 
2000 I 02 I 23 제 1회 운영위원회(유적유물 및 민속연구) 

2000 I 03 I 03 200<] 문화강좌 입 학식 

2000 I 03 I 29 제2차 운영위원회(문화원육성진흥조례(안)검토) 

2000 I 08 I 22 제3차 운영위원회 (3/4분기 사업계획 확정) 

2000 I 08 I 25 제 2기 전통문화강좌 수료식 
문화원 개원1주년기념식 

2000 I 10 I 20 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2000 I 12 I 02 준문화학교 지정(경기도지사) 
2001 I 01 I 31 문화원 2001 정기총회(사업계획 세부안건 심의) 
2001 I 04 I 06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경기도 교육감) 
2001 I 08 I 30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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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주요행사 및 사업 

* 2003년도 1차 이사회 (1월 2 1 일) 

* 2 003년도 정기총회 (2월 19 일) 

* 향토문화연구소 정기총회 (3월 5 일) 

향토문화연구소 회의(총 4회 개최) 

-향토유적답사 관련 협의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제작 협의, 

문화유적 이정표 제작 건 협의 

* 의왕시 관내학교 우수졸업생 표창 (2월 6일 27 일) 

- 관내 11개교 17 명 시상 

* 평생학습관 회의(총3회 개최) 

- 명생학습관 운영과 정보센터 이용 계획, 학술조사, 관계자 연수 

* 2003녀도 저12차 이사회 (4월 3 일) 

* 원장 연수(4월 18 일) 

-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 박용하 원장 참석 

* 향토문화유적답사(5월 16 일) 

- 경기도 이천 , 임직원 및 관내 시민 80여명 참가 

* 회원문화유적답사(5월 22 일) 

- 경기도 파주시, 직원 및 관내 시민 90여명 참석 

* 관내문화유적답사(총3회 개최) 

- 1차 ; 9월 21일 - 청계, 내손지역 

- 2차 . 10월 19 일 - 오전, 고천지역 

- 3차 : 11워 16 일 - 부곡동 지 역 

- 직원 및 시민등 총 140여명 참가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며 

의왕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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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문화원 2003년도 주요행사 및 사업 

@ 저]4회 의왕단오제 (6월 4일) v 
- 고천체육공원에서 단오고사, 국악공연, 전통축구, 씨름대회 , 팔씨름, 

게이트볼, 휘호대회 등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내시민 1,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 

•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6회 정기연주회 (6월 20 일) 

- 의왕문화원 3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관내시민과 어린이들 25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저] 3회 백운서예대전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 (7월 -9월) 
- 경기도 지역 내 서예 작품 및 휘호대회로 500여명이 참가, 289명이 

입상하였으며 문화원 3층강당과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3년 제3차 이사회 (7월8일) 

짜 사무국장 연수(7월 23 일) 

- 정경모 사무국장이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연수에 참석 

*J 2003년 제3차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8월 21일) 

*) 경기문화재단 학술 세미나(8월 25 일) 

- 무대공연작품 상반기 평가회 및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를 가졌으며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였다. 

@ 직원 연수(8월 25 일 - 27 일) 

- 문화관광부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주관 문화원직원 직무연수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으며 이현정 간사가 참석 , 

@ 의왕문화원 제2대 원장 선출(9월 19 일) .J 

- 박용하원장이 재임 

@ 의왕문화원 개원 4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9월 29 일) ./ 

- 의왕문화원 개원4주년 기념행사와 백운서예대전 시상식이 있었으며 

시민200여명이 참석하여 관람함. 

의왕문화원 83 ~、



f義BI文化 2호 

* 제2회 백운예술제 (10월 3 일) " 

- 장소 ; 백운호수 주변(오메기, 능안) 

- 행사내용 ; 국악 및 민속악 공연, 풍물놀이, • 

의왕문화원에서는 옛길걷기대회를 주관 시민 500여명이 참가하여 

큰호응을받았다 

* 2003년 제5차 이사회 (10월 27 일) 

* 저] 7 회 청소년음악제 (11월 29 일) 

-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살리고 칭찬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번 7회에는 61팀이 참가하여 21팀이 수상하였다. 

* 2003년 송년음악회 (12월 6일) 

-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뮤지컬 하이라이트와 기타 동아리 

어울림 등 가족음악회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7회 정기연주회 (12월 19 일) 

- 31명으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이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산타 복장을 하고 

캐롤을 부르며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공연으로 지역주민 200여명이 관람하여 

즐거운한 때를 보냈다-

* 2003년 제 6차 이사회 및 송년회 (12월 23 일) 

*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12월 27 일) 

- 한국문화학교와 의왕문화학교 수료생 총 85명이 수료하고, 21명이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풍물반과 민요반이 발표를 하였다 또한 2층 문화관람실에서는 

서예, 사군자, 산수화, 아동미술반에서 작품전시를 하였으며 150여명의 

수료생 및 가족이 관람하였다 

* 문화원 종무식 (12월 31 일) 

- 2003년도 문화원 업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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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문화원 임원현황 

연번 | 직급 | 성 명 | 전화번호 | 핸 드 폰 
1 I 원장 | 박용하 1 

2 I 부원장 | 김강호 
3 I • I 01동수 

4 I 이 사 정진우 
5 I ν I 이규항 
6 I ,, I 마영득 

7 I • I 심의식 

8 I ,, I 음정배 

9 I " I 고경덕 

10 I H I 이덕형 

11 I . | 이종훈 

12 ,, | 박용일 

13 . | 유찬상 

14 I ,, | 유지웅 

15 ,, | 최통현 

16 . | 김통호 

17 I . j 지영호 

18 I N | 윤용섭 

19 I ,, | 이양수 

20 I . | 박용철 

21 I . | 김상돈 

22 I . | 신동교 

23 I 박용운 

24 I 감 사 리진호 

25 I 백운석 

;ι 

「-

의왕문화원 임원현황 

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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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명단 

연번 | 직 급 | 성 명 | 연 락 처 

1 l 소 장 ! 。|빨 

; 1 ; 소띈칭1훤 

메 일 
;ζ 

「-
까、 
-」-

5 I ti _Q_。1
I -키 o 2 I 

1。,, 。」

I F、 。|

1이종훈 

6 

7 

8 

9 

뱀
짧
 

} 10 

12 

13 

14 

15 

1월 +;뚫 
+ --기 

~ ;규鐵 
-----」- ----• 

20 I I 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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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 의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강 좌 명 | 내 용 모집인원 강 의 시 간 대 상 

이동서예 서예기초부터작품까지 15명 수 금 17:00 - 18:00 초교1-6년 

아동동%댁 사군자,산수화 15명 토 14:0(] -16:00 초교4-6년 

기초부터작품까지 

아동미술 아동미술저학년반 20명 화 목 15:30 - 16:30 초교1 3년 

아동미술고학년반 20명 화 목 16:30 - 18:00 초교4-6년 

아통한자 고전강독 15명 수 금 18:00 -19:00 초교1 6년 

국가공인 한지급수시험대비 

꽃공예 기초부터작품까지 신규 화 금 10:00 - 12:00 성인 

(프레스플라워) (야외수업병행) 

풍선아트 기초부터 지도(주부대상) 10명 ~ 10:00 - 12:00 성인 

엄마와함께하는풍선공예 20명 화 15:0(] - 17:00 부모,아동 

서 예 한글 · 한문기초부터 작품까지 추가 수 금 10:00 - 12:00 성인 

스타일화 인물화,초상화그리기 신규 -/ι「 10:00 - 12:00 성인 

(초상화) 

서양화 렛생,수채화,유화등 신규 화 10:00 - 12:00 성인 

기초부터지도 

사군자 기초부터작품까지 추가 목 토 10:00 - 12:00 성인 

민요반 기초부터지도 추가 월 수 13:00 - 15:00 성인 

풍물반 기초부터중급까지 추가 월 10:00 - 12:00 성인 

산수화반 기초부터작품까지 추가 조~ 14:00 - 17:00 성인 

중국어기초 초급반 신규 수 금 17:00 - 18:30 중학교이상 

일어회화반 초급반 추가 화 목 17:00 18:30 중학교이상 

네일아트 기초부터지도 신규 ~ 10:00 - 12:00 성인 

팬플룻,오카리나 기초부터지도 신규 二그 10:0[) -12:00 성인 디 --
용수지리반 풍수지리,수맥강의 신규 ~ 10:00 - 12:00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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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문화원은 경기도청 지정 문화학교이며, 경기도교육청지정 

평생학습관입니다 . 

• 수 강 료 ; 3개월 과정 (3개월 4만원 아동강좌는 3개월 3만원) .• 

강화에 따라 수강료 다름 회비는 비회원기준 ---
회원은 감액 <<*

() 납부방법 ; 의왕문화원 납부 및 전화후 계좌입금 ( ti' 456-4994) 

의왕농협 211040 51-0081176 예금주 ; 의왕문화원 

• 접수기간 ; 매월초 접수 ----- - 기존강좌 • 수시접수 
※ 정원미달시 폐강되며 수강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거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회관 셔틀버스가 

문화원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유아(4세 이상)를 동행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한 유아 놀이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주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문의 : 의왕문화원 사무국 

(ti' 456-4994/ 456 4998/ www . uwcc.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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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문화원소개 ·홍보 

의왕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면 

누구나 문화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이 되신 분께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되 

실 수 있으며 의왕문화원 문화학교에서도 많은 혜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지역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왕문화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의 활성화와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린 문화원으로서 지역문화의 화합을 도모하며 문화 창 

달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문호}원 회원의 회비 

연회비 - 10,000원 이상 

문호}원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회비는 문화원 

사무국에 직접납부, 또는 계좌이체 

(농협 211040 - 51- 077856 예금주 ; 

의왕문화원)로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찾아오시는길 

& 문호{원주소 

우편번호 (437- 82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전화 : (031)456-4994 

FA× . (031)458-8045 

.!•l: ~N;~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먼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항상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서
 

·￥ικH {'{Ml I일반I 1-1 번, 60번 5-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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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우리는 지난해 의왕문화원이 개원한 후 처음으로 r憐H王文化」 창간호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그 두 번째의 「짧n王文化」 제2호를 간행하게 됩 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드러지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 

나는 각 지역마다 점차로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를 조사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전승 발전시키려는 일환으로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향토지 발간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의왕시도 문화원 주관 하에 내년이면 의왕시 

사 편찬이 마무리되어 그 빛을 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연구에 대한 열정은 비단 작게는 각 나라의 고유 문화뿐만이 아 

니라 크게는 국제적 안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는 추세라 여겨집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72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보 

호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4년 기준으로 

754점 중 우리나라는 7점(불국사와 석굴암, 팔만대장경 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 경주역사지구)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하루 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앞으로 천년을 바라본다면 의왕문 

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전통적 문화수립에 대한 우리의 애호와 노력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의왕문화유산에 대한 아낌과 보존 발전시키는 과업 

은 매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r의왕문화」가 앞으 

로 한 해 한 해 지령이 더해갈수록 우리 역사의 산실로 굳혀질 수 있는, 무게 있는 

문화지가 되도록 의왕문화원 회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 

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례적 행사로 자리잡혀지고 있는 그간의 단오제 

행사라든가 의왕의 유적과 인물을 계획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이나 관내의 유적답 

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왕문화의 발자취를 살피고 연구하는 길이 우리 문화에 

대한 확고한 전통의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 

는 것은 물론, 더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힘 

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r의왕문화」가 향토문화 연구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 

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바쁜 중에서도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필자들과 편집 간사인 

우성고등학교 조준구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또한 다養H王文化」를 접하는 

각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간곡히 비는 바입니다. 

편찬위원장義岩李 明 奎

@ 90 의왕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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